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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건축 설계代價 기준 원칙 바로 세우고, 최상의 설계 지원시스템 마련

정부가 최근 ‘2023년 건축서비스산

업 진흥 시행계획’ 세부 실천과제로 

▲건축설계 표준품셈 ▲설계의도 구

현 대가 산정기준 ▲설계변경 기준 

및 대가 마련을 비롯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 개정을 채택하면서 설계

대가 현실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받

게 돼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축설계 표준품셈이란 발주기관에

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

준이다.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의 

수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먼저, 건축설계 표준품셈 마련은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현 설계대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회가 지난 몇 년간 추진한 사안이

다. 현재 건축설계 대가기준상의 공

사비 요율방식은 물가상승에 따라 주

기적으로 요율을 변경해주지 않으면, 

사업대가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총 공사금

액에 이미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있으

므로 설계대가기준도 마찬가지로 물

가상승분이 반영되는 게 아니냐, 라

고 할 수 있지만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면 그렇지 못하다.

이는 공사비 요율방식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요율이 낮아지는 구조

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30

년 전 한 건물을 지을 때 총 공사비가 

5000만 원이 소요됐다면, 현재 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물가 상슬률을 감안

해 공사비가 늘어나지만 설계대가는 

오히려 더 낮은 요율을 적용하게 된

다. 물가지수가 반영되지 않고, 인건

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건축사사무

소가 경영난에 시달릴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0년 당시 

1993년 이후 정체된 건축설계대가 요

율이 27년 만에 3.3% 인상된 바 있는

데, 과업이 과거에 비해 3∼4배 늘어

난 상황에서 지금의 설계대가가 30년 

전보다 더 낮다고 말하는 배경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설계대가를 책정하는 시스템에서는 

설계변경 대가를 지급할 객관적인 근

거가 없다. 설계단계별로 얼마의 인

원이 투입되는지 정확히 규정하게 되

면, 중간설계를 하다 계획설계로 돌

아가더라도 대가산정이 손쉽다. 지금 

방식으로는 공사비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설계변경 대가를 지급할 

수 없고,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국내 

법령에 설계 프로세스 변경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인정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에 대한 창

작·기술·자문료를 정확하게 지급하려

는 제도기반이 필요하며, 산업에 요

구하는 건축분야 기술력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제도개선 내용이다.

아울러 현재 건축시장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분야의 경우 대

가기준 자체가 없는 형편이다. 이 시

장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건축

물 대부분이 해당하고 과당경쟁이 일

어나 저가설계가 만연한 상황으로, 

협회는 표준품셈 제정 작업과 맞물려 

건축물의 성능·품질을 확보하고 건축

사가 제대로 된 대가를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의 토대를 갖추는 

데 ‘양날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

해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제정’ 법제화

를 조속히 추진해 마무리한다는 계획

이다.	 ≫ 4면 계속

현 공사비요율 방식 구조적 한계 가져

표준품셈 마련해 적정 대가 지급 시스템 구축

민간 설계대가 기준 제정으로 대가 현실화 및 기준 재편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하나 된 건축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링’ 표절 논란…“건축저작권자 권리 침해 낡은 관행 바뀌어야”

건축 저작자인 건축사가 오랜 시

간 공을 들여 창작한 저작물인 건

축 설계도면과 이를 토대로 지어진 

건축물은 건축사에게 소중할 수밖

에 없다. 건축사가 전문 자격을 취

득해 하나의 저작물을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실력을 쌓으며, 치열하게 보낸 세월

이 그야말로 영혼처럼 녹아 있기 

때문이다. 건축사에게 있어 건축 저

작물은 인생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결과이며, 창작자로서 마땅

히 보호받아야 하는 영역이다.

그간 건축계에서는 표절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지난 3월 8일 서

울시가 한강 변 대관람차 ‘서울링’ 

계획을 발표하며, 표절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 재차 불거졌다. 

≫ 4면 계속

ISSUE  건축사의 건축저작권

천년의 문 _ 위치=상암동 평화의 공원

사진=우대성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오퍼스) SNS

서울링 _ 위치=상암동 하늘공원

사진=서울시

건축사협회,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범위 및 판단기준’ 세분화 계획

추후 ‘표준품셈 관리기관’ 

협회 지정

온라인 대가산정 시스템 

활성화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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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설계공모 현업에 종사하면

서 겪었던 생각을 나눠보고 싶다. 설계

공모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좋겠다. 건축공모에 대한 인

식과 현 제도가 개선되길 바라면서 글

을 시작한다. 공모의 규칙과 법규, 인력 

운용, 운영 비용이라는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선후배님 건축사분들께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한

국에서 행해지는 건축 설계공모의 올바

른 방향이 제도와 틀 안에서 조금씩 변

화되고 효율적으로 정비되어 갈 때 공

공건축의 가치와 건축의 본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로

운 전환점의 시대, 급변하는 상황 속에

서 올바른 설계공모의 길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보고 시도해 볼 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아이디어와 작품을 선정하여 

공공건축의 가치를 높이는 경쟁 응모인 

설계공모의 목적과 제도는 굉장히 훌륭

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순수한 그 목적

만으로 수상작이 결정되고 좋은 작품이 

나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다반

사다. 대한민국 건축사로서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공모이지만, 현실의 여러 벽 

앞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없는 게 현실

이다. 공모에 임하면 정해진 오랜 시간

과 엄청난 노력을 들여 결과물을 만들

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

문턱을 낮추기 위해 발주처와 건축 

기관들은 설계공모 진행방법과 절차에 

잦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계

공모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

니 현 공모에 길들여져서 불편함 없이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국토교통부 고

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지

차제에서 설계공모 규칙을 적용받아 지

침서를 공고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

관부서의 주장으로 엇박자를 내는 곳도 

많다. 제출물을 간소화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윽

박지른다. 설계사무소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는 소규모건축사사무소, 1인 건축

사사무소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조

차 어렵게 하는 것이다. 설계가 발전하

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들여다보

고, 관심을 가지고 그 제도권 안에 쉽

게 들어오도록 유인하는 길을 열어주어

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수많

은 건축물 중에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

한 가치를 가진 건물이 손가락으로 뽑

기 힘들다.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작

품들이 잘 지어져 건축상을 타고 나아

가 프리츠커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는 

생태환경을 우선 나서서 조성해야 한

다. 현 제도 안에서는 훌륭한 건축, 건

축사를 만들기 어려운 실정이다.

수많은 결과물 중에 먼저 조감도 이

야기이다. 화려한 조감도의 결과물과 

당선되고 지어진 실제 건축물의 괴리는 

심각하다. 심사위원의 눈을 속이기 위

해 온갖 기교가 더해지는 것이다. 조감

도보다 더 아름답게 완공된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보기 힘들다. 조감

도의 화려함에 속아 현장을 답사해 보

니 그림과 다른 실제 건축의 민낯이 드

러난다. 렌더링 효과와 터치를 통해 엄

청난 미백효과로 수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작품은 허구이다. 제출한 작품

을 더욱 좋게 만드는 노력이 더욱 중요

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실시설계

와 주관부서와 협의, 시공의 한계를 거

치면서 변화되고, 제거되고, 또는 더해

지면서 이상한 작품으로 거듭난다.

무엇이 이토록 부끄러운 건축을 낳게 

한 것일까?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

지 못하는 행정 인허가와 관련 법들이 

건축사의 창의성을 제한하지만, 제도 내

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최선의 

아이디어를 내지 못한 실무자의 책임도 

클 것이다. 초창기엔 맥스를 이용한 그

래픽이미지로 그야말로 건축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제도가 바뀌어 스케치업 모

델링을 이용해 효과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조감도 비용과 시

간을 줄여주기 위함이었으나 대형건축

사사무소는 여전히 높은 외주비를 지출

하고 좋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 맡긴다.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어 건축의 기본

인 평면도에 신경을 더 쓰도록 그래서 

공간이 더욱 아름답도록 조감도 컷 수

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 조감도 없이 

건축 기본 도면만으로 심사하면 어떨까 

싶다. 가상의 이미지인 조감도에 신경

을 써야 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건축공

간의 본질에 대한 시간을 더욱 할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건축의 가치

가 살아나게 실제의 이미지에 더욱 신

경을 써야 더욱 좋은 건축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오피니언

모든 건축사는 위대하다

사  설

스캔 기능으로 
업무편의성 UP!
다양한 이미지 보정기능과, 8GB 플래시 메모리 내장으로 

최대 30.5m까지의 문서를 끊김 없이 한번에 스캔할 수 있습니다. 

DETAILS MAKE THE DIFFERENCE.

A0 Built-in 스캐너 모델

SC-T5440M(A0)

공인 대리점

한국엡손(주)

디오테크 031-790-1688 / 원인에스앤티 02-859-2231 / 아이윌솔루션 02-2065-0329 
중앙전산 02-717-9775 / 아이에스아이 055-264-8377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10층(포스코타워 역삼)
문의 02-3420-6576 / A/S 02-3420-6528 / 웹 www.epson.co.kr / 이메일 master@epson.co.kr 

PERFORMANCE IMPACT. DETAILS MAKE THE DEFFERENCE.
도면에서 포스터까지. 그래픽 전용 프린터.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빌트인 스캐너로 활용성을 더욱 확장한 SC-T5440M(A0), 700ml 잉크로 경제성을 더욱 강화한 

다목적 고성능의 SC-5445(A0)/3445(A1) 시리즈,

대형프린터 최초로 정품 리필잉크 시스템을 채용한 SC-T3140X(A1), 

디자인은 물론 가격까지 컴팩트한 합리적 엔트리의 SC-T5140(A0)/3140(A1)/3140N(A1) 시리즈. 

무엇을 선택하시든 어떠한 환경에서도 고객 업무의 편의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제품 라인업

Anti-Dust 먼지 유입을 차단하는 구조로 사용환경상의 영향이 적습니다.

대형 터치패널 직관적 UI와 애니메이션 안내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 미리보기 미스 프린팅으로 인한 시간과 소모품의 낭비를 줄입니다.

고내구성 프린트헤드 Piezo Technology기반 프린트헤드로 교체빈도를 줄여 유지비가 적습니다.

정품 리필잉크 합리적 엔트리 합리적 엔트리 다목적 고성능 다목적 고성능

SC-T3140X(A1)/

스탠드 옵션

SC-T3140N(A1/본체만)

SC-T3140(A1)

SC-T5140(A0) SC-T3440(A1) SC-T5440(A0)

* 상기 이미지는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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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공모의 본질을 묻다 -조감도(CG)편

장우진 건축사

더블유제이건축사사무소

시  론

그저 관심을 끌고자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니다. 건축사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건축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 다양한 상황을 예측하고 아름

다움을 추구하기도 한다. 또한 사용자

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되새기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서양에서 직업이 무엇이냐는 질문

에 Architect라고 답하면 훌륭한 직

업을 가졌다며 존중해 준다. 하지만 

지금의 국내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일

을 하는 것에 대한 인지 자체가 낮을

뿐더러 너무 낮은 수준의 대가를 받

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저가 수주를 

경쟁하며, 무료로 일해주기를 요구받

기도 한다. 갈수록 다양한 업무가 추

가로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가가 더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자부심을 고취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을 가장하고 경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 아닐까.

이것은 많은 현상과 연동된다. 사진

과 음악을 만들어낸 권리는 철저히 지

켜야 하지만, 건축작품을 만들어낸 건

축사의 이름은 TV와 출판물에서 찾기 

어려운 것도 건축사가 존중받지 못하

고 있다는 증거다. 한 시청사의 공모 

당선작이 무시되고 옛 청사를 철거하

기도 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며 계

획된 상징적인 건축물을 건축사의 반

대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사한 형태로 

다시 만들겠다는 것 역시 건축사에 대

한 존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해준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가 마음속에는 있지만, 현실은 

실천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 수 있다. 저가 수주에 대

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낮은 저

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협회에서 민간설계대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과연 

실행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진 

건축사도 많아 보인다. 하지만 지금

의 모습은 함께 벌이는 소모전이며 

우리의 건축 수준을 낮출 뿐이다. 기

준을 가지고 모두가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건축사의 가치에 흠짐을 내는 또 

하나의 요소는 윤리적인 문제이다. 각

각의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영리

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전히 자격대여가 이루어지고, 불법

건축물이 조장되기도 하며, 설계공모

가 공정한지 의문이다. 사업체의 영리

추구가 이러한 윤리문제를 앞질러도 

되는가. 윤리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어

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자가 했던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

다’라는 말이 있다. 나보다 나은 사람

에게는 장점을 배우고, 나보다 못한 사

람에게는 단점을 교훈 삼으라는 뜻이

다.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모든 건축사

는 저마다의 분야에 깊이 있는 생각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스승이었고, 사회

적으로 존중받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건축사로서의 업무가 매우 

가치 있는 것임을 자각하고, 건축사가 

더욱 존중받고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함

께 노력하자. 다시 한번 확신을 담아 

적어본다. 모든 건축사는 위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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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변호사협회·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와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 정기회의…건축물 품질 저하·건축문화 발전 저해 ‘사설 플랫폼’ 제재에 함께 고심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변호

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의사협회

가 함께하는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

가 지난 3월 16일 대한건축사협회 중회

의실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대한건

축사협회에서는 박춘하 전 부회장, 김

지한 이사, 이미자 이사가 참여했다. 

회의에 앞서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AI 플랫폼 서비스 성장 속도

가 가팔라지며 우리 사회에 스며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며 “전문가의 업무 활동에 보조적인 

도구로 AI가 사용되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건축

사협회는 건축설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재

산권을 보호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

여하는 전문가가 모인 만큼 타전문가 

단체들과 협력하고 힘을 보태 국민들

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로서 역할을 다

하고 싶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협회별 플랫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대한건축사협

회는 건축 관련 플랫폼의 두 가지 문

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무분별한 건

축사 중개에 따른 시장질서 훼손이

다. 사설 플랫폼은 참여하는 전문가

의 자격 등을 검증하기 어려워 제공

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로 전문가를 추천하거나 매칭 시 불

공정 거래 행위를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설계안 3초 만에 확인하기’ 등 무

분별한 건축 기획업무를 제공하는 문

제도 주의해야 한다. 건축사가 아닌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건축 설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다. 법에서 정의하는 설계는 건축물

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를 위한 기획, 설계도서 작성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기계적 설계는 신

축계획 요소에 대한 단편적이고 일방

적인, 왜곡된 정보로 제3의 손실 피

해가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협회는 지난 

1월 진행된 국회 간담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박춘하 전 부회장

은 “건축사는 자격에 대한 규정은 있

지만, 타 전문자격사와 달리 소개 알

선 업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AI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AI와 

전문 직역 간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개방형 사설 플랫폼의 부

정확한 정보로 인한 대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설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플

랫폼 정책 연대’에 적극 참여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각 협회별 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한, AI와 플랫폼을 

구분해서 대응지점을 고민해야 한다

는 의견과 AI의 책임론에 대한 의견

을 나눴다. 전문 직역을 불문하고 AI

가 플랫폼에 제공하는 결과물이 실질

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 대응

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는 공

유경제를 명분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각종 플랫폼 업체들이 건축, 의료, 법

률 등 공공성을 지닌 규제 시장에 진

입하면서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 데에

서 출발했다. 전문직역의 공공성과 

직무독립성이 자본에 예속돼 독립성

을 저해 받고 있으며, 정보 비대칭으

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마련과 공동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연대에는 대한약사회가 추

가로 합류했으며 곧 대한병원협회도 

합류할 예정이다.	 조아라 기자

시장질서 훼손·무분별한 건축 기획업무 제공하는 사설 플랫폼

건축 설계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신임 편집국장 : 향후 신문, 회지 편집계획
편집국장이 되기까지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직

접 답사하고 경험한 건축에 대한 

기록이 2천 개 정도가 되어 10여 년 

전 N 포털 사이트에서 건축분야 파

워블로거가 되었다. 그 영향으로 여

러 신문, 잡지, 사보 등에서 건축물

을 소개하는 글 게재 요청을 받았

고 오랜 기간 연재하기도 했다. 말

이 유창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글

쓰기 역시 처음엔 어려웠다. 나중에

라도 글이 다시 읽힐 때 모순이 있

다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이었으

나 더 많은 글쓰기를 통해 다소 익

숙해졌다.

이화여대 임석재 교수의 한국 현

대건축물에 대한 비평서가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어 좋았으며, 고 이용

재 씨의 ‘딸과 함께하는’ 건축물 소

개 책자와 고 구본준 기자의 건축

물 소개 기사는 대중에게 건축을 

교양처럼 소개하며 지평을 넓혀주

는 점에서 좋았다. 의·식·주에 대입

하여 패션 디자이너와 유명 셰프가 

TV에 출연해 그 직업에 대한 이야

기를 하듯, 건축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건축사의 위상

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TV에 건축 관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유튜브를 통해 건축을 

소개하는 분들이 생겨났지만 여전

히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내가 우수

한 건축물을 소개하는 기자 역할을 

하게 된다면 어떨까 고민해 본 적

도 있으나, 건축사 업무를 하면서 

온라인과 출판물을 통해 건축에 대

한 글을 올려서 대중이 건축에 대

한 글을 읽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라고 생각했다.

협회 내에서 다른 위원회에 참여

하기도 했지만, <건축사뉴스> 편집

위원(경기도)과 <대한건축사신문> 

편집위원을 거쳐 편집국장으로 추

천받은 것은, 이러한 지금까지의 글

쓰기를 의미 있게 봐주신 것 때문

이라 생각된다. 개인의 생각을 말하

는 역할이 아닌, 여러 건축사님들의 

생각을 모으고 정리하는 역할이라

고 생각하고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과   

<월간 건축사>의 체계는 유지하고 

온라인으로 확장되도록

전임 편집국장에 의해 <대한건축

사신문>과 <월간 건축사>가 재편되

어 판형과 구성적인 측면에서 체계

를 갖추었다. 종이의 재질뿐 아니라 

게재되는 내용과 구성 또한 감각적

으로 개편되었다. 이 체계를 유지하

면서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이

야기를 나누고 제안할 수 있는 장

이 되었으면 한다. 건축사뿐만 아니

라 다양한 관계자, 그리고 일반 국

민에게까지 읽힐 수 있는 미디어로 

확장되어야 한다.

<월간 건축사>는 건축잡지 성격으

로 충분히 개편되어 작품이 게재되

는 것을 희망하는 건축사님들의 게

재 요청이 많은 상태이다. 현재 기

준처럼 작품 게재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도록 배분하고 창의적이며 건

축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은 작품이 

우선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칭찬과 박수가 필요하다. 한국인

들의 성향은 강한 자존심 때문에 

나보다 남이 칭찬받는 것을 보고 

있기 어려워한다. 좋은 건축물을 설

계한 건축사를 칭찬하고 박수 쳐주

며 그 건축물을 언급해 줘야 한다. 

그래야 세계 속에서 한국의 건축이 

알려지는 동시에 우리의 위상이 높

아진다. <월간 건축사>에 작품을 게

재하는 건축사님들에게 건축물을 

소개하는 해외 사이트에 작품 게재

를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

겠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해져야 마

치 숙원사업이자 과제처럼 회자되

는 한국 건축사의 프리츠커상 수상

도 조금이나마 앞당겨질 수 있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제작되

는 <대한건축사신문>과 <월간 건축

사>가 비닐 포장된 우편물 그대로 

사무실 한 켠에 쌓여 있으신 분들

도 많았다. 건축사 업무와 밀접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이것이 건축사

님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를 바란

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배포

되는 출력물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

한 확장이 필요하며, 이미 희망하는 

분들께는 온라인으로 배포되고 있

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대한건축사

신문>과 <월간 건축사>의 누리집도 

체계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문 기사에 댓글

이 달린다거나 다양한 SNS를 통해 

기사가 링크되는 등의 소통과 확장

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 내용들이 

더욱 많이 링크되고 공유되어 확장

되도록 노력하겠다.

문제를 인지하고 꺼내놓고 지속적

으로 이야기해야 개선될 수 있다

모두가 인지하듯 한국 건축계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마인

드맵(연관지도)으로 그려본다면 모

든 것이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건축사들이 사회적 대우와 

존중, 건축학과 졸업자들의 설계분

야 취업, 저작권 문제, 설계업무에 

대한 대가 등이 각각 해결될 수 있

는 이슈가 아닌 모두 연동된 문제인 

것이다. 협회 내 여러 위원회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하여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다

양한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이슈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기도 하다.

변화는 어렵다. 하지만 개선하고

자 하지 않으면 나아질 수 없다. 의

무가입이 이루어지며 조만간 한목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어떠한 내

용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할지를 정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주제를 

정해 정기적으로 온라인 혹은 오프

라인 토론회를 개최하며 화상회의 

등의 도구를 사용해 소통의 거리감

을 좁히고 많은 분들의 참석을 독

려하고 싶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 건축사의 권익을 스스로 지

키지 못하면 생계가 위협받을 듯하

다. 따라서 특별히 설계업무대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언급이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협회’를 ‘우리’라고 바꾸면

가끔 회비와 가입비 지출에 부담

을 느끼고 “협회가 나한테 해준 것

이 무엇일까” 묻는 건축사님들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라는 

단어 사용을 즐겨 하는데, 앞의 질

문에서 ‘협회’를 ‘나’라는 개인이 모

여서 형성된 ‘우리’라는 단어로 바

꿔서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협회’ 

다소 제 3의 주체로 느껴질 수 있지

만 ‘우리’는 나를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다. 실제

로 그러하다. 협회는 우리 모두의 

집합이기에 함께 권리를 주장하고 

불합리한 것에 대응하는 것이다. 협

회에 대한 단소리와 쓴소리를 포함

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대한건축사

신문>과 <월간 건축사>를 통해 이야

기해 주시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달에 두 번의 <대

한건축사신문>과 한 번의 <월간 건

축사>를 출판하는 데에는 편집팀 기

자와 디자이너의 엄청난 노력이 담

겨있다. 부디 비닐포장 상태로 두지 

마시고 열독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더 나아가 작품 게재와 원고 기고를 

통해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란

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과 

<월간 건축사>는 ‘우리’의 것이다.

인사드립니다 _ 열린 논쟁, 온라인 확장해 건축사 희로애락 함께 하는 우리 협회, 건축사들의 매체로

신임 편집국장 박정연 건축사

그리드에이(Grid-A) 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사협회 김지한 이사·이미자 이사,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 겸 대변인, 대한

건축사협회 박춘하 전 부회장,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회

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은성 제1정책이사·전민성 제

2정책이사 (좌측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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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신임위원장과 민간위원 위촉

제7기 국가건

축정책위원회의 

신임위원장과 

위원이 새롭게 

위촉됐다. 임기

는 2025년 3월 26

일까지 2년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제7기 

신임 위원장에 권영걸 서울디자인재

단 이사장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국

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위

원회로 ’08년 출범 이후 국가 건축정

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의 심의와 조정역할을 

해오고 있다.

신임 권영걸 위원장은 “국민의 삶

을 담을 새로운 미래공간을 위한 건

축·도시환경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공간

을 국민과 소통하며, 해당 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수행하겠

다”라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위원장에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임기는 ’25년 3월까지

정책&기획

▶1면에서 계속

건축사공제조합, 서울성모·고대구로병원과 건강검진 MOU 체결

건축사공제조합이 서울성모병원과 

고려대학교구로병원과 건강검진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성모병원은 

조합원과 조합원의 배우자, 직계존비

속까지 대상이다. 이용 가능한 기간

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

까지다. 고려대학교구로병원은 조합

원과 조합원의 임직원, 임직원의 직

계 가족까지 대상 범위다. 3월 20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건강검진은 병원 콜센터, 누리집, 모

바일 앱 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조아라 기자

서울성모, 조합원·배우자·직계존비속까지 대상

고대구로, 조합원·조합원의 임직원·임직원의 직계 가족까지 

대한건축사협회 “불공정 부당 발주에 적극 대응”…최근 육군

본부에 건축설계 발주 시 대가기준 준수 및 대가 재산정 요청

대한건축사협회는 최근 육군본부의 

건축설계 부당발주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 공문을 보냈다. 건축사법 제19

조의3에 따라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이 건축사 업무에 대하여 공공대가기

준을 의무 적용해 발주하게 돼 있지

만, 육군본부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

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군부대 대보수

(건축 리모델링) 건축설계 발주 사례

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공대가기

준에 비해 약 54∼60% 감액한 대가

로 발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대가기준상 리모델링 및 인테

리어 설계업무는 요율방식에 의한 대

가의 1.5배를 적용해야 한다. 법에 따

른 의무사항이다.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도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설계 

초기단계가 끝났다는 이유로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설계비를 줄여 

발주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잘못된 통념이다.

건축사들에 따르면, 리모델링 업무

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부

터, 설계, 구조진단 및 안전보강 등 

일하기가 여간 까다롭고 수고로운 일

이 아니다. 특히 옛날 건물들은 도면

이 없어 일일이 현장에서 실측하며 

판단해 대안을 내면서 디자인을 해나

가야 하는 힘든 과정이다.

이번 육군본부에 부당발주 시정 조

치를 건의하고, 대가기준 준수와 대

가 재산정을 요청한 협회는 “공공대

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부당 발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모니터링하

고, 발주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

혔다. 	 장영호 기자

육군본부, 대가기준 의무화에도 기준 대비 약 60% 삭감된 대가로 발주

대가기준상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업무는 대가의 1.5배 적용해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 부

지 2만㎡에 사업비 4000억 원을 투입

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아랍에미리

트연합 두바이의 대관람차 ‘아인 두

바이’(너비 257m)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인 너비 180m로 조성한다는 것

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계획의 핵심인 ‘서울링’

이 2000년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국

제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천년의

문’ 프로젝트와 개념, 형태, 명칭, 심

지어 건립 위치까지 닮아 있다. 표절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법률자문 결과 

“서울링 디자인은 구체적 설계안 도

출을 위한 방향성 제시 차원의 예시

도이고, 대관람차의 기본형태는 원형

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이며, 또한 기능적으로도 천년의

문(관망탑, 전망대)과 서울링(대관람

차)은 다른 구조물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여름 ‘천년의문’ 설계를 맡았던 우대

성 건축사에게 서울링 관련해 사전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우대성 건축사는 예산과 안전성 확보 

등의 의견을 전하며 “서울시가 추진

하려는 ‘서울링’은 천년의 문 이름·디

자인의 핵심을 그대로 도용해서 만들

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

지 말아달라”고 시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저작권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법률문제이긴 하지만, 창작자가 저작

권제도를 잘 모르다 보니 힘센 쪽이 

제시하는 구도로 굴러가기 쉬운 게 

현실이다. 저작권 침해 사례가 공공

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

다.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근 4년

간 중앙부처(167건), 공공기관(271건), 

지방자치단체(87건) 등 공공부문 창

작물 공모전 525건을 대상으로 저작

권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저작권 침해

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공모전 저작권이 응모자에게 귀속된 

사례가 전체 525건의 42.5%인 223건

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건축저작권과 관련하여 건축사가 

분노하는 지점은 공공이 나서 보장해

야 할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

하는 낡은 저작권 관행이다. 서울시 

역시 서울링 발표 때 ‘천년의문’ 디자

인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건

축저작권자에 대한 존중이 없었으며, 

작년 ‘천년의문’ 원설계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나온 요청을 무시했다는 점

에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서울시 한 지자체 설계공모에

서 표절시비로 당선작이 취소되는 일

도 벌어지는 등 이번 논란을 계기로 

건축사들은 건축 저작권 문제는 시정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작품 외적인 문제로 덜 고민하는 환

경이 마련돼야 하고, 건축저작권을 

다시 짚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정책처는 “현

재 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해 건축저작

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범위 

및 판단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으로 현

실에 부합하는 저작권법의 해석 방

안, 건축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00년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추진된 ‘천년의문’은 국가상

징 조성물을 만든다는 취지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2001년 돌연 사업이 백

지화됐다. 천년의 문 설계를 맡았던 

우대성 건축사는 설계를 수행하던 도

중 건립 계획이 취소돼 설계비를 지

급하지 않고 추진 주체를 없애버린 

정부를 대상으로 11년간 소송을 진행

해 2021년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장영호 기자

건축저작권 침해 사례 

공공에서 더 두드러져

건축저작권자에 대한 존중,

작품 외적인 문제로 

덜 고민하는 

환경 마련돼야

▶1면에서 계속

아울러 협회는 표준품셈이 제정되

면, 엔지니어링업계와 같이 ‘표준품

셈 관리기관’ 협회 지정을 비롯한 추

후 온라인 ‘대가산정 시스템’ 활성화

도 추진할 방침이다.

협회 법제정책처는 ”지난 몇 년간 

추진한 대가기준 재편의 궁극적인 목

적은 건축사가 건축사법에 따른 전문

가적 사명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산

업의 선순환, 인재 확보와 직결된 요

소인 만큼, 정부 정책 추진과제로 채

택된 것을 계기로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운영하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시스템’

2017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

된바 있다. 사업 기획단계부터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 시공을 제외한 공사 과정 전체에 적

용되는 대가 산출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시스템’으

로 사업분야별 품셈을 적용해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튀르키예·시리아 구호 성금 모금

대한건축사협회는 3월 15일 회원과 함께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은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용 모금 계

좌를 개설(국민은행 484237-01-008573)해 회원 및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기

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모금된 성금은 다음 달 중 지정된 기탁처에 기

부한다. 성금 관련 자세한 문의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아래 문의처로 가능하다.

대한건축사협회	 홍보팀(전화 02-3415-6906) ☞ 입금내역 문의

	 재정팀(전화 02-3415-6816~20) ☞ 기부영수증 문의

	 총무팀(전화 02 3415-6812~14) ☞ 기타문의

알림

권영걸 신임 

국가건축정책위원장

▶ 제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권영걸 ▹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위 원
(가나다순)

김개천 ▹ 국민대 공간디자인학과 교수

김규린 ▹ 좋은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세훈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소라 ▹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김종헌 ▹ 배재대 건축학과 교수 

김현선 ▹ 홍익대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교수 

박성신 ▹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손진락 ▹ 화성건축사사무소 대표 

안용한 ▹ 한양대 ERICA 건축학부 교수 

유이화 ▹ 이타미준건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인화 ▹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정진국 ▹ 한양대 건축학부 명예교수 

조경진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조세환 ▹ 한양대 도시대학원 명예교수 

조승구 ▹ 동명대 건축학과 교수 

한광야 ▹ 동국대 건축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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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5단지 설계공모 당선작, 3년 만에 우선 협상권 인정받아…“1등 당선작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설계하게 해선 안 돼”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5단지 재건

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 조합이 국제 설계공모 1위 설계

안을 배제해 발단이 됐고, 해당 설

계안을 낸 건축사사무소에서 조합

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법원은 소를 제기한 건축사사무소

의 손을 들어줘 업계에 분명한 시

그널을 줬기 때문이다.

국내 건축사들은 건축물 설계과

정에서 공공성과 공동성을 추구하

는데, 이것이 구체화되는 것 중 하

나가 설계공모이다. 지난 2017년 서

울시가 주관한 잠실5단지 재건축 

설계공모가 그 예이다. 

잠실5단지는 민간 아파트 단지 재

건축사업임에도 국제 설계공모로 

진행됐다. 배경에는 서울시의 공공

성 확보 의지가 자리한다. 실제 모

든 건축은 공공의 공간에 접하면서 

공공의 환경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시는 더 높은 층수를 요구하

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대립이 

심화되자, 일부 최고 층수를 50층까

지 허용하는 대신 대로변 구역은 

공공성 확보를 우선하자는 취지로 

설계공모로 설계안을 정하는 방안

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사회적 합의’

를 위한 노력 덕분에 공공성을 기

초로 한 당선작이 선정됐다. 당시 

심사위원장인 온영태 전 경희대 교

수는 “1등안은 일부 공동주택의 리

모델링과 신축을 결합한 안을 제시

했으며, 준주거 지역 내의 초고층 

건물이 내부 공동주택에 대한 악영

향을 줄이기 위한 배려, 가로변 저

층부와 상가의 배치, 상부보행 공간

의 확보 등에서 다른 안과 확연히 

차별화된 제안을 담고 있다”고 평

가했다.

조성룡 건축사(주. 건축사사무소 

조성룡 도시건축)가 제시한 당선작

은 재건축사업에 포함된 주민센터

와 파출소, 우체국 등 공공건축물과 

공공임대 주택을 기존 주거동 리모

델링을 통해 수용했다. 지속가능한 

계획을 향한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소셜믹스를 제안했고, 높이와 

용도가 뒤섞인 건물 배치로 미래도

시를 위한 해답을 제시했다. 

박인석 명지대 교수(6기 국가건축

정책위원장)도 “조합 입장에선 분양

주택의 재산가치 저하 염려 없이도 

공공성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도

록 한 매우 실리적이고 지혜로운 

설계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제 설계공모가 마무리 되면서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았던 잠실5단

지 재건축은 조합이 조성룡 도시건

축과의 계약체결을 차일피일 미루

면서 엇나가기 시작한다. 조합은 수

권소위원회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신

청 심의가 완료돼야 설계계약과 관

련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

혔고, 심사결과 발표일로 60일 이내

에 진행돼야 하는 설계계약은 이뤄

지지 않았다. 그 사이 조합이 실시

한 정기총회에서는 조성룡 도시건

축의 설계안이 70% 넘는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성룡 도시건축은 조합 

총회 책자에 수록할 자료도 만들어 

제출하는 등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의 의무도 충실히 이행했다. 

하지만 조합은 3년간 계약체결요

구를 거절했으며, 특히 2021년에는 

국제 설계공모 결과가 그대로 반영

되지 않거나 원천무효가 될 수 있

다는 식의 취지의 발언을 하며, 우

선협상 대상자로서의 지위에 현실

적인 위협을 느낄만한 언동도 했다. 

결국 조성룡 도시건축은 2021년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2018년 국제 

설계공모에서 당선된 지 3년의 시

간이 흐른 뒤였다. 재판부는 조성룡 

도시건축이 잠실5단지 재건축 정비

사업 설계계약 체결의 우선협상 대

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민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국제 설계공모

가 이뤄진 것은 잠실5단지 재건축

이 최초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근본적으로 위험하고 불안한 지위

에 있었으며, 특히 조합이 장기간 

설계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그 

위험과 불안이 가중되었다면서 소

송 제기의 당위성을 공감하며 인정

했다.

그러나 조합은 ‘먼저 소송을 걸었

으니 신뢰관계가 무너졌고, 배신감

과 당혹감을 느낀다. 우리와 일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며 급기야 2등작을 내놓은 건축사

사무소와 설계 계약을 맺게 된다.

그간의 사정을 알고 있는 건축업

계 한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인 잠

실5단지에 대한 설계공모가 진행돼 

기대가 컸고, 실제 당선작도 공공성

을 기치로 개방적 도시구조를 표방

해 축하하고 응원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조합의 2등작과의 일방적

인 계약은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공

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조합과 2등작을 제시

한 건축사사무소와의 계약은 효력

이 정지된 상태이다. 재판부는 조합

이 2등작을 제시한 건축사사무소와

의 계약을 이행해서는 안 되고, 이

들 제3자로 하여금 잠실5단지 아파

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주거복합

시설 및 기반시설에 관한 설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조성룡 건축사는 기자를 만난 자

리에서 “외롭고 지난한 과정이었지

만 1등 당선작에게 우선협상 대상

자의 지위가 있고, 2등과 계약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일은 

우리 사무소만의 문제라고 생각하

지 않는다. 보호장치가 없는 이 상

황에 어떤 건축사라도 놓일 수 있

으며, 무기력하게 당하지 말고, 권

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

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관희 기자

FOCUS  법원, 국제 설계공모 통해 당선된 1위 설계안 배제하고 무단으로 다른 업체과 계약 진행한 조합에 제동

잠실5단지 주거복합시설 국제 설계공모 당선작 조감도, 남측의 초고층 아파트의 단지 

내 그림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잠실대로와 올림픽도로변 구역에 30-50층 주거동

을 배치하였다. 	 자료=건축사사무소 조성룡 도시건축

조성룡 건축사

(주. 건축사사무소 조성룡 도시건축)

서울중앙지법, “우선협상대상자 배제한 조합 계약 잘못”

조성룡 건축사, “선례가 되어 다른 건축사들이 보호받는 계기가 되길 희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안내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최초교육 및 계속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수시기에 맞춰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훈련 대행기관<국토교통부 지정>
▶ 협회홈페이지(www.kira.or.kr) -> 협회업무 -> 건설기술인관리 -> 교육훈련탭 참조

□ 최초교육(기본교육+전문교육)
▶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최초교육 중 기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건설기술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기본교육 : 35시간

※ 건설기술 업무 :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등(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 승급교육(전문교육)
직무구분 이수대상(현재 등급 기준) 이수시간
설계·시공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초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중급·고급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품질관리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 계속교육(전문교육)
▶ 각 직무의 업무 수행 기간이 3년을 경과하기 전 이수

직무구분 이수대상 이수시간
설계·시공 특급 건설기술인 / ① 현장배치기술인 / ②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일반 계속교육

초급·중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안전관리 계속교육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품질관리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문의처 :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02-3415-6842~8), 시·도건축사회

▶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최초교육 중 전문교육 대상자 이수시기 이수시간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축사법 설계는 제외)

최초로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의 경우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중ㆍ초급 : 70시간
- 특ㆍ고급 : 105시간

품질관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전문교육 : 35시간

설계공모서 1등 당선작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재판부, “조합은 2등작 제시한 

건축사사무소와의

 계약 이행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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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방향 일조권 적용

법 조항

질의
요지

회신

시장 등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고시를 하지 않
은 경우에도 「건축법」 제61조제3항(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의 높이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정하여 고시하
는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등의 고시가 없더라도 정남방
향으로 방향만 바꾸어 같은 항 각 호에서 열거된 건축물 높이 기준
에 따라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
나, 건축물의 정남방향 높이 제한 기준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 같은 
항 각 호를 정남방향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이라고 보아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한다면, 정북방향에서 이격하는 경우보다 그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시장 등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
른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
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없음.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
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
석할 필요가 있음.

건축법 제61조

회신일

23. 2.24

하위 조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건축제한 사항이 다른 두 필지를 공동건축 하려면 어떤 기준을 
적용 해야하는지 여부

법 조항

질의
요지

회신

두 필지가 지방자치단체 조례 상 용적률이 다른경우(용도지역은 같
음) 공동 건축 하려면 건축제한 사항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건
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해야 입지가 가능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용
적률 적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은 동일하나 용
적률 기준이 다른 지역에 대지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
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각각의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회신일

21. 4.27

하위 조항

-

질의회신 Talk건축

가설건축물 위치 변경

법 조항

질의
요지

회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득한 후 동 번지 내에서 위치를 변경하고
자 할 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다시 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
도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해야 하는 건축물이며,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별도 변경에 대
한 규정은 없으므로 취소하고 다시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법 제20조

회신일

21.7.2

하위 조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설계의도 구현 시도 설명회, ‘설계의도 구현 대가

기준안과 체크리스트’ 연구결과 의견수렴 가져

“설계비 4억5,000만 원의 프로젝트

에서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약금액은 

3,000만 원, 그런데 실제 정산 단계에

서는 이마저도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관련 법과 제도로 규정된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불리한 여건에서 계약이 

이뤄지고, 대가가 낮다보니 업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건축사

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

행 설계의도 구현 업무대가가 업무범

위와 실제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는 

별개로 지자체 예산과 수의계약 범위

에서 결정되고, 발주처와 협의된 금

액과 업무범위로 조정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건축사협회는 3월 14일 오후 3

시 서울 서초구 소재 건축사회관 2층 

김순하홀에서 설계의도구현 관련 시

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

는 최근 설계의도 구현 연구 최종결

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회원 의견

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 경험이 있는 시

도건축사회가 추천한 건축사들이 현

장 또는 줌으로 참석했다. 

각 시도건축사회를 대표해 참가한 

건축사들은 한 목소리로 설계의도 구

현에 따른 대가기준 부재로 인해 “업

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

로했다. 참가자들 모두 제시된 설계

의도 구현 업무 체크리스트와 대가기

준안에 대해 예정된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질문을 이어나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남은 공사비의 일

부를 사용해 계약하는 등 임기응변식 

운영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

들이 제시됐다.

시도건축사회 소속 한 건축사는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불명확하다

는 이유로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계

약단계부터 이슈가 발생하는 등 논쟁

이 끊이질 않고 있어 업무 추진에 애

로사항이 상당하다. 실제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가를 청구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도 

관련 데이터나 근거가 부족해 마땅한 

권리를 찾지 못했는데, 이번 연구결

과를 토대로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책정이 가능해지길 

바라고, 건축사들이 품격 있는 건축

물과 도시 디자인에 기여해 국가 도

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자리를 마련한 대한건축사협회 법

제정책처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제시

된 의견과 설문조사를 취합해 연구결

과를 보완하고, 이를 기초해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자 한다”며 “3월 중 국토교통부, 설계

의도 구현 예산편성과 밀접한 기획재

정부와도 제도 개선안을 놓고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관희 기자

대한건축사협회, 3월 중 국토부·기재부와 설계의도 구현 제도 개선안 협의

3월 14일 건축사회관 김순하홀에서 설계의

도 구현 관련 시도설명회가 개최됐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동정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의 인

터뷰 기사가 지난 3월 21일자 서울경

제에 게재됐다. 석정훈 회장은 의무 

가입 이후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석정훈 회장은 “의무 가입을 통해 

모든 건축사들이 공통된 윤리와 규

범 아래 업무를 보면 공공에 더 질 

좋은 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고 건

축사들의 처우와 위상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축 설계 분야는 공공보다 

민간 시장이 큰 만큼 민간 대가 기

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건축사협회는 민간 

건축 설계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기준을 마련하려 한다. 설계 물량의 

약 20%인 공공 건축은 ‘공공발주사

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 대가 지급

이 의무화돼 있지만 민간 발주 사

업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분리 발주되는 부문 관리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요구할 계획이

다. 건축물을 구성하는 전기·소방·

통신 등은 현재 분리 발주되고 있

는데 건축사는 이 모든 분야를 통

합·관리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건축사들이 분리 발주되는 

분야에 대한 통솔의 대가(최소 분야

별 용역비의 10% 이상)를 받도록 

할 것”이며 “분리 발주된 분야에 기

인한 사고에 대한 면책 법안도 추

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미국건축사협회(AIA)는 

건축사가 국가 건축 관련 법이나 정

책에 깊이 관여하면서 업계 규제 완

화와 건축 전문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한다”며 “대한건

축사협회도 건축사들의 의무 가입으

로 확보한 단체협상권과 단체행동권

이라는 새로운 권한을 가지고 국가 

건축 정책 동반자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인터뷰 “민간 설계대가 합리적 대가기준 마련, 건축사 처우·위상 

개선과 국가 건축 정책 동반자 역할을 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

건축사업(建築士業) 규제, 각종 부당행위 제보 바랍니다

(02)3416-6962~6 news@kira.or.kr

건축사업(建築士業) 관련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공사감리업무 등 건축사 업무수행 때 부딪히는 불합리한 법규나 관행·규정, 건축 

설계공모 관련 비리, 자격대여 등 부당행위가 있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바랍니다. 

제보가 접수되면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필요시 직접 현장을 찾아 취재하고, 

공감할 만한 내용은 기획 시리즈로 엮어 보도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 

설계의도 구현 대가기준 

부재에 따른 

업무 추진 어려움 호소 



772023년 3월 22일 정책&기획

건축과 ‘생태계 균형’을 위한 디자인 AIA 설계 프레임워크

③ 생태계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Ecosystems)

좋은 설계 디자인은 무엇일까. 건

축사마다 정의가 다르겠지만 결국엔 

사람뿐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를 이

루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건축은 궁극적으로 건축과 

생태계의 공존이라는 점에서 AIA는 

‘생태계를 위한 디자인’에 관한 질

문을 던진다. ▲시간이 흘러도 설계 

디자인이 지역 생태계 복원을 지원

할 수 있는지 ▲이용자들이 건축물

을 통해 생태계를 인식하는데 건축

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

유지 보수를 줄이면서 생태계 복원

력을 구축할 수 있는 설계 디자인은 

무엇인지 ▲건축물이 지역 서식지 

복원에 도움이 되는지 등이다.

자연은 생태계를 포괄하는 개념

이다. 자연 친화적인 건축을 위해서

는 먼저 생태계가 어떻게 기능하는

지를 이해해야 한다. 건축물과 건축 

전 과정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AIA가 제안하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건축과 생태계의 균형

을 찾을 수 있는가이다. 자연을 거

스르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설계가 핵심이다. 특히 물, 토양, 대

기는 자연환경이 건축과 인간에게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만큼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물은 지형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설계 전 주변에 습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물이 어디

에서 시작해 어디로 흐르는지를 파

악해야 하천의 범람과 가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지역의 강수량을 

확인하는 것도 설계 앞단에 필요한 

작업이다.

지역에 따라 토양의 질과 암석의 

형태, 자생하는 생물종이 다른 만큼 

현장의 지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하다. 더불어 지진 등 자연 재해를 

예측하는 것도 필요하다. 비용 절감

과 보전을 위해 토양 훼손을 최소

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대기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관심

을 갖는 것도 좋다. 날씨, 기후를 만

드는 대기 현상은 건축물과 지역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준다. 화재, 폭

풍, 태풍 등이 잦은 지역은 이에 맞

는 건축물을 고민해야 한다. 나아가 

대기에 대한 이해는 기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

환적 사고의 시작점이다.

반대로 건축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고민도 필요하

다. 공사 현장의 빛 공해와 소음 공

해가 대표적이다.

먼저 빛 공해다. 해가 지면 외부 

조명은 모두 차단되어야 하며 어두

운 자연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실내

를 떠날 때는 소등하고 밤새 조명

을 켜놓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보

안상의 이유로 야간 현장에 조명이 

필요하다면 빛 보다는 야간 투시 

카메라나 동작 활성화 조명 등의 

방식으로 현장을 어둡게 유지하는 

게 좋다.

소음 공해도 있다. 건축 현장은 

기계사용으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

한다. 소음 제어를 위해 방음벽을 

세우거나 식물 식재로 소음을 차폐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공기로 

전달되는 소음은 공기 밀도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밀도가 높은 건조하

고 추운 날은 소음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매년 수억 마리가 유리에 부딪히

는 조류 충돌도 고려 요소다. 전문

가들은 매년 철새 개체류의 10%가 

충돌로 죽는 것으로 추정한다. 자연

과 도시의 분명한 경계가 흐려지는 

조류 생태를 위한 건축적 고민이 

필요해진 때다. 미국에서는 유리 사

용의 최소화와 음영과 눈부심을 통

합하는 디자인으로 조류 충돌 비율

을 줄여가고 있다. 조류 충돌의 위

험도가 높은 유리 발코니, 모퉁이, 

로비 등에 나무를 심어 새를 유인

한다. 미국에서는 조류 친화적 빌딩 

설계(Bird-Friendly Building 

Design) 가이드를 공유하고 있다.

조지아 공과대학(Georg i a 

Institute of Technology)의 

EBB(Engineered Biosystems 

Building)는 혁신적인 연구시설 건

축 사례로 꼽힌다. EBB는 전통적인 

실험실 설계에서 벗어나 개방형 실

험실 이웃 시스템을 만들었다. 일명 

‘교차 절단 연구실’로 날개에 사무

실과 회의실을 만들고 건물 중심에 

연속 작업연구 공간을 구현했다. 일

광, 야외 전망, 배수 시스템 등 수준 

높은 생태학적 성능을 갖춘 다목적 

공간을 완성했기에 AIA는 ‘생태계

를 위한 디자인’에 적합한 사례로 

꼽는다. 특히 물과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실험실 건물의 문제점을 독창

적인 통합 설계로 보완했다. 

EBB는 화석 연료가 고갈되는 상

황에서 탄소발생을 줄이는데 역할

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조지

아 공과대학이 지향하는 스마트 에

너지 캠퍼스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대학 측은 애틀랜타 하수도 시스템

으로 유입되는 빗물의 50%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EBB는 애틀

랜다 남부 피엔모테 숲의 생태계까

지 고려해 설계됐다. EBB는 빗물을 

받아 저장하며 빗물 유출을 관리한

다. 또 건물 부지 지하에 있는 개울

에서 건물에 사용할 용수를 끌어올

리는 방안을 모색했고, 실험실에서 

필요로 하는 막대한 양의 물을 공

급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약 10,000

갤런을 저장하는 EBB 수조의 물은 

분수, 수로, 에어컨 응축수, 화장실 

변기 등에 활용된다. 사용한 물은 

오수를 여과시켜 인근 습지로 내보

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좁고 수직적인 건축물이 보다 다

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입구를 

투명하게 만들어 개방성을 강조하

고 녹지공간이 보여 풍광과 일광까

지 확보했다. 건물 서쪽으로 난 창

문은 최소한의 벽돌 파사드를 사용

했다. 서쪽과 동쪽 정면의 금속 패

널은 여름 동안의 과도한 열기를 

제한하는 한편 일광과 전망을 살리

는 효과가 있다. 북쪽은 커다란 창

을 설치해 공간의 개방감을 살렸다. 

눈부심 제어를 위해 태양 고도에 

따른 자외선 차단을 디자인했다. 수

직 동선을 부각시켜 계단 이용을 

유도하는 건강한 동선을 완성했다.

건축을 통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AIA가 제안하는 열 가지 프레임은 

큰 틀에서 사람을 위한 디자인, 자

연 환경 변화에 따른 디자인, 그리

고 기후 위기 시대의 디자인을 아

우르고 있다. 생태계를 위한 디자인

을 다룬 만큼 다음 편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물을 위한 디자인 프레

임워크’를 다룬다.

조아라 기자

해외건축 NOW - FRAMEWORK FOR DESIGN EXCELLENCE

건축사는 기후 위기, 사회적 불평등 등 복합적인 대외적 상황 속에서 

공공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시대에 중요하게 여

겨지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인 안목이 건축사에게 

요구되고 있다.

달라진 환경 변화에 미국건축사협회(AIA)는 ‘탁월한 설계를 위한 프레

임워크’를 통해 건축사들과 탐색적인 질문을 공유하고 있다. 건축이 사

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하기 때문이다.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한건축사신

문도 탐색적인 질문을 공유하며 확장된 시각을 나눠보려 한다.

세 번째로 ‘생태계를 위한 디자인’을 다룬다. 건축과 생태계의 균형을 

찾고 자연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설계를 위한 질문을 

공유한다.

GEORGIA TECH ENGINEERED BIOSYSTEMS BUILDING IN ATLANTA, GEORGIA 

BY LAKE | FLATO AND COOPER CARRY, A 2018 COTE TOP TEN AWARD 

RECIPIENT

시간이 흘러도 설계 디자인이 지역 생태계 복원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용자들이 건축물을 통해 생태계를 인식하는데 건축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유지 보수를 줄이면서 생태계 복원력을 구축할 수 있는 설계 디자인은 무엇인지

건축물이 지역 서식지 복원에 도움이 되는지

자연 친화적인 건축에 앞서 

생태계의 기능 체계를 

이해해야



8 2023년 3월 22일정책&기획

‘서울숲’하면 옛 서울경마장을 떠

올릴 수 있다면 적어도 40대 이상일 

것이다. 동대문디자인(DDP) 자리에 

동대문운동장이 있었던 것처럼, 1980

년대 말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동 1가 685번지 일대 지금의 서울숲 

자리에는 경마장이 있었다. 산업화 

시대, 치열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

중의 환호와 탄식이 이어지던 곳이

다.

몇십 년 전 환호성이 들리던 그곳

은 지난 2005년 서울에서 세 번째로 

큰 대규모 녹지공간 서울숲이 됐다. 

넓은 숲과 잔디밭 옆에는 한강과 중

랑천이 만나 도심에서 보기 힘든 풍

경을 만들었다. 숲과 강 그리고 시내

가 만나니 서울에서 손꼽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 완성됐다.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주거부문 

우수상 수상작 ‘아크로 서울 포레스

트’(설계자 강동우 건축사 / 주.종합

건축사사무소 건원)는 바로 이곳에 

지난 2020년 들어선 주상복합아파트

다. ‘아크로(ACRO)’는 e-편한세상으

로 유명한 DL 이앤씨가 선보인 고급 

아파트 브랜드이며 서울 포레스트는 

말 그대로 서울숲을 의미한다.

단지는 280세대의 49층 2개의 주거

동과 33층 1개의 오피스동, 4개 층으

로 구성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이루

어져 있으며, 공공보행통로와 인접한 

지하층에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

숲역과 연계한 판매시설이 자리를 잡

고 있다.

설계를 담당한 강동우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설계3사

업본부장)는 “처음 설계를 맡고 여기 

들어설 건축물은 한강과 서울숲 등 

주변 자연환경과 함께 어우러져야 한

다”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주변 자연

환경의 장점을 극대화한 특화설계는 

이번 건축문화대상 수상은 물론 2022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CNBUH) 

어워즈에서 국내 아파트 단지 중 유

일하게 수상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

쳤다. 한강과 서울숲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T자형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창틀을 최소화해 뷰를 극대화하고 개

성적인 외관을 살릴 수 있도록 아트

프레임을 도입했다.

건축물의 저층부에는 녹지를 누리

고 서울숲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린발코니를 만들었다. 49층 초고층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리히터 규모 

6.0, 진도 7.0의 강진도 견딜 수 있는 

주거시설로 만든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간층에 갖춰진 커뮤니티 시설도 

이 건축물을 대표하는 특징이다. 보

통 커뮤니티 시설은 지하층이나 가장 

높은 층에 자리 잡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중간층에 자리 잡았다.

강동우 건축사는 “처음에는 (커뮤

니티 시설을) 맨 위층에 넣으려고 

했는데 저층 거주 주민들도 한강뷰

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

에 가운데 층에 넣는 것으로 결정했

다. 짓고 나니 좋았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설계를 맡은 

강동우 건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서정필 기자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물 부문 우수상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舊 서울경마장 자리에 들어선 한강 새로운 랜드마크

주변 환경과 소통하는 새로운 개념 주상복합아파트

2022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CNBUH) 어워즈서 국내 아파트 중 유일 수상

Q. 아크로 서

울 포레스트 

설계를 맡게 

된 과정이 궁

금합니다.

원래 (건축

물이 들어선) 이곳은 2000년대 들

어서면서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계

획이 있던 곳입니다. 변수는 부동

산 경기였지요. 분양 시장이 좋지 

않아서 추진과 멈춤을 반복하다가 

2015년에 계획이 확정되면서 저에

게 설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Q. 처음 설계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은 무엇인지요?

당연히 주변 환경과의 조화입니

다. 건축물 자체도 아름답게 잘 설

계해야겠지만, 이곳의 경우 한강뷰

와 서울숲과 어우러지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서울숲을 잘 

볼 수 있도록 T자로 배치하고 한강

도 더 잘 볼 수 있도록 창틀도 최

소화했습니다.

Q. 건축문화대상 심사 때 동행취

재를 했었는데, 내부는 물론 커뮤

니티 시설까지 현재 대한민국 최

고 수준으로 꾸며진 것 같더라고

요. 이러한 고급 콘셉트는 설계 

단계부터 정해졌던 것인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곳

에 입주하실 분들의 라이프스타일

을 예측하고 주거공간은 물론 커뮤

니티 공간까지 그 콘셉트로 준비했

습니다. 또 주상복합이라는 특징도 

잘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거와 상업시설이 함께 있어야 하

니까요.

설계에 들어간 것이 2010년대 중

반 그러니까 2015년, 16년 그때인데

요. 그때의 주상복합 흐름은 2000년

대 중반 우리나라에 처음 주상복합

이 생길 때와는 또 달라졌어요. 타

워팰리스 등은 건축물 자체의 아름

다움과 상징성 등에 더욱 신경 썼다

면, 그 흐름이 변하면서 아크로 서

울 포레스트 설계 시작할 당시에는 

주위와 어우러지는 설계가 중요한, 

그러니까 주위 풍경과 얼마나 잘 어

울리는지를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Q. 단지 내부와 외부가 얼마나 열

려 있어야 하는지, 그 문제도 많

이 고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주거 측면에서 

사생활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자칫 

폐쇄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

다. 실제 그런 곳이 많은데요. 주민

들 사생활을 생각하면 단지 내부와 

외부를 나눠야 하고 외부인의 출입

을 자격을 얻은 분들로 최소화하고 

그 외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

은 단지를 질러서 가면 빠르게 이

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빙 돌아

서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개방성을 더 신경 쓰게 되면 반대

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아

주 막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

주 열리지도 않은 분위기를 만들려

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Q. 지금 설계 중이시거나 설계 예

정이신 건축물이 있으면 소개 부

탁드립니다.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

널 자리에 새로 들어설 주상복합단

지를 준비 중입니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설계 경험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코로나를 겪으며 세

상은 8년 전과는 또 많이 달라졌으

니 그 흐름에 맞추기 위해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 건축사(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와의 일문일답

강동우 건축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설계 강동우 건축사,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국내 건축 문화를 이끌 다채로운 건축물들을 선정했던 한국건축문화대

상, 해마다 심사위원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시기마다 건축문화를 선도했

던 작품들은 주변 환경과 함께 잘 숨 쉬고 있을까? 대한건축사신문은 

역대 수상작들을 다시 찾아 그 건축물들의 현재 모습을 살피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와 건축주의 이야기를 듣는 기획을 마련했다. 열여덟 번

째 작품은 2022 한국건축문화대상 건축물부문 우수상 수상작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이다.

수상 그 후 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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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기록 

관리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

의 시공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을 1년

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

범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건설공사 과정의 기록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되어 안전·

품질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

며,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됐다.

시 관계자는 “시간과 공간적 제약 

없이 건설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

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상황실,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

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으로 동영상

으로 기록 관리하게 된다”고 강조했

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와 품질사고

를 예방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 원인 규명과 증빙자료는 물론 

향후 대책 마련에 활용한다는 취지

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동영상 기록관

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

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

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

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과 동

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

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 건의를 한 바 있다. 

박관희 기자

건축사공제조합 소식

건축사공제조합 제8회 정기총회…출자금 연금화 등 금년도 사업 추진방향 공유 

건축사공제조합이 지난 3월 9일 

제8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사

업계획·예산안 승인, 임원 선임 등

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는 

총 출자좌 526,281 중 24.98%인 

131,487좌가 참석했다.

건축사공제조합 신우식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건축사공제조합이 수

익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양호

한 경영 실적을 이어나가게 됐다”

며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

했고 올해 자산이 천 억원을 돌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한 “2022년도 취임 첫해 조합원의 

편익향상을 위해 신용평가 확인서

를 40% 할인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업체와 제휴를 체결했고, 소액 공제

증서와 보증서의 24시간 자동발급을 

시행해 업무 효율과 편의를 개선했

다. 이와 더불어 조합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및 노무관

리 문제 상담을 위해 자문서비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경

제 전망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긴축 경영을 하되 

수익률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

영하려고 한다. 올해 ▲모바일 전산

체계 구축 ▲마일리지 제도 도입 

▲병원 제휴를 통한 건강검진 할인 

서비스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도 

“협회와 조합은 회원이자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위상 강화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며 “금

년도 협회가 중점하려는 사안 중 

‘건축사 연금 제도’는 조합과의 협

업이 필수적인 만큼 서로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2022년도 

결산(안) 승인 ▲2023년도 사업계획

(안) 및 예산(안) 승인 ▲2023년도 

예산총칙(안) 및 예산(안) 승인 ▲

인원 선임의 건이다. 총회 결과 원

안대로 승인됐으며, 비상근감사에는 

서용주 후보가 당선됐다. 비상근이

사 4인은 이사장에게 선임을 위임

했다. 

조합의 2023년도 사업계획(안)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조합원 연금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출자금의 연

금화 사업을 위한 TF를 구성한 조

합은 출자금의 연금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제 규정을 정비했다. 

신규가입 후 30년간 출자금 3억 원

을 달성해 매달 인출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200좌 출자 후 매년 20좌씩 증자 운

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축사 공제시장의 확

대를 위해 방안, 자금운용 다각화를 

통한 수익 증대, 법제도 개선 등 건

축사의 공제시장 확대와 대 조합원 

서비스 개선 등을 진행해 나간다.

조아라 기자

“긴축 경영 하되 수익률 향상 위해 적극 운영 계획”

올해 건축사 공제시장 확대와 대 조합원 서비스 개선 계획

비상근 감사로 ‘서용주 건축사’ 당선 

정책&기획

건축사공제조합 제8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9일 건축사회관에서 열렸다. 

서울시,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로 사고예방, ‘국내 최초’

1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74개 현장 촬영 분석 후 

100억 원 미만 민간건축공사장 확대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

▶ 2022년도 공제사업 운영실적

구 분 2022년 실적 2023년 목표
조합원 11,080개사 13,000개사

출자금(액면가) 52,543백만 원 55,000백만 원

수수료 수입 11,827백만 원 9,500백만 원

융자이자 수익 97백만 원 100백만 원

▶ 건축사공제조합 제8회 정기총회 회의안건 및 결과

제1호의안 : 2002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
제2호의안 :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2023년도 예산총칙(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임원 선임의 건

1. 비상근감사 : 서용주 후보자가 당선됨.
2. �비상근이사(4인) : 비상근이사(4인)는 이사

장에게 선임을 위임함. (임기 중 사임하는 경
우가 있을 경우에는 위임에 포함.)

▶ 2023년도 건축사공제사업 사업계획

총 수익 120억 원

총 비용
78억 원

(법인세 5억 원 포함)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47억 원

건축사 
공제시장 

확대

신규·대형 
건축사사무소의 

가입 및 이용

시·도건축사회, 대형건축사사무소, 우대조합원 대상으로 
조합 임직원 전담제도 운영

공제·보증 상품 
다각화

ｏ �건축사 업무범위 및 대가 등을 분석하여 신상품 연구·개발
ｏ 대가지급 보증(보험)상품 개발

대 조합원 
서비스 
개선

조합원 
연금화사업 

추진

ｏ �조합원이 출자금을 연금식으로 인출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 마련

 - 200좌 출자 후 매년 20좌 증자 운동 전개
 - �신규가입 후 30년간 출자금 3억 원 달성해 연금식으로 

매달 인출

마일리지 제도 
연구 및 도입

조합원이 납부한 공제료의 일정 금액을 마일리지로 적립하
여 수수료 할인, 재해보험 가입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
스 도입 검토

신용평가약정제도 
도입

신용등급에 따라 연대보증인 없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
록 신용평가 약정제도 도입

조합원 업무편의 
도모

ｏ 제 증서 자동발급 범위 확대 등
 - �소액 손해배상공제증권 자동발급 기준금액 500만 원으

로 상향 시행
 - 100만 원 이하 소액 보증서 자동발급 시행
 - �소액 손해배상공제증권과 보증서는 대기시간 없이 24시

간 이용

조합원 지원사업

ｏ 법률·노후 자문서비스 전면 시행
 -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노무 등 자문을 위해 

변호사, 노무사와 1:1 상담서비스 시행
ｏ 연금화 사업추진 검토
ｏ 건강검진, 재해보험 등 서비스 제공 검토

자금운용 
다각화를 

통한 
수익 증대

자금운용 
다각화를 통한 

수익 증대

ｏ �예금, 채권 등 투자자문 및 자문운용, 리스크관리위원회
와 이사회를 통한 안정적 자금운용

ｏ �수익사업(골프, 콘도, 부동산 투자 등) 연구·실행으로 수
익 창출

홍보 강화 조합지 제작·배포
ｏ 조합지 창간
 - �조합소개, 업무안내, 사고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가입 및 이용 제고

법·제도 
개선

‘설계·건설사업관리’ 
관련 고시 개정 추진

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증권 발급기관
에 ‘건축사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포함되도록 개정

ｏ �조합이 건축사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사법 및 다
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손해
배상공제 취급을 가능토록 추진

 - 타 공제조합 등 업역 분석·대응

‘설계·감리’ 
관련 고시 제정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감리 손해배상공제증권의 발급기관
은 조합이 유일함과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을 규정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발급확인서 

발급기관 지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합이 자
본금확인서 발급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장 위한 

제도 마련

건축주의 업무대가 미지급에 따른 조합원의 불이익을 개선
할 수 있도록 대가지급에 대한 제도 마련(건축사 업무대가 
지급보증제도 용역 진행 중)

건축사공제조합 
의무가입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조합원 13,000개사

출자금 550억 원

영업 외 수익 25억 원

손해배상 공제료 90억 원

보증 수수료 4억 원

융자이자 수익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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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신규사업지 모집

7월 중 혁신지구 4곳 등 14곳 선정

정부가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

입해 지역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공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도시재생 사

업인 ‘도시재생혁신지구(4곳)’와 소규

모 주거지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하 

우리동네살리기, 10곳)’ 등 총 14곳을 

상반기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

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 작년 하반기 총 26

곳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하는 ‘도시재생혁신지

구’는 대도시와 지방 거점도시에 있

는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 주거·업

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산업·기업을 유치하는 지구단

위 사업이다. ‘우리동네살리기’는 소

규모 주거지역에 도서관 등 생활밀착

형 공공시설을 공급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

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

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될 도

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

억 원을,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

비 약 5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혁신지구에 대한 중앙 공모는 5월

에 공모 접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

회 심의 후 사업이 선정되고, 우리동

네살리기에 대한 시·도 공모는 4월에 

공모 접수 후 마찬가지로 7월 사업선

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관희 기자

‘도시재생혁신지구’에 250억, ‘우리동네살리기’에는 50억 지원

▶ ’23년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선정일정

구분 혁신지구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접수 5.3~5.9 4.19~4.25

타당성 평가 및 선정평가 5∼6월 5∼6월

관계부처 협의 6월 6월

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7월 7월

컬러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패널) 원천기술 확보 ‘알파에너웍스’, 최근 ‘자체 기술 상용화 BIPV’ KS인증 획득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기조 속에 

국내 태양광 

제조업계 최

초로 독자적 

기 술 의 

BIPV를 개

발, 제품화에 성공한 ‘알파에너웍스’

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체 기술로 상용화한 BIPV가 한국

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한국산업

표준(KS) 인증을 취득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 ‘BIPV’란 

말 그대로 태양광발전 설비를 건물 

외벽이나 지붕재로 써서 전기를 생

산하는 건물 외장재다. 이 때문에 

여타의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이 충분치 않은 도심에서 수요가 

차츰 확대되는 추세다. 그동안 태양

광 패널에 보일 수밖에 없는 직선 

모양 셀들로 심미적으로 문제가 있

었지만, BIPV 기술은 셀을 완벽히 

숨겨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19년 설립된 ‘알파에너웍스’는 

세계 최초로 컬러 BIPV 모듈을 상

용화한 국내 맞춤형 BIPV 1위 업체

다. 태양광발전판에 색을 넣으면 빛 

투과율이 떨어져 발전효율이 10% 

이상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알

파에너웍스는 컬러 마이크로볼이란 

무기물질을 사용해 다양한 색깔을 

구현하면서도 빛 투과율이 90%에 

달하는 컬러 BIPV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블랙, 그레이, 레드, 그린 

등 30여 가지 색상을 입힐 수 있으

며, 유광의 경우 일반 유리보다 반

사율이 적고, 무광은 빛반사가 거의 

없다.

알파에너웍스 안현진 대표는 “지

열, 수소연료, 태양광 등 신재생에

너지 중 건축물이 자체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는 사실상 

태양광밖에 없다”며 “건물 디자인

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법에 따른 

의무화 대상 확대에 따라 BIPV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

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국

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23년 

32%)은 일정 비율 신재생설비 설치

가 의무화돼 있다. 정부 역시 기후

변화 대응에 주택의 역할을 강화하

기로 한 만큼 재생에너지 활용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안 대표는 “알파에너웍스 BIPV의 

경우 기존 방식의 컬러 BIPV보다 

품질과 내구성, 디자인 구현 능력이 

뛰어나다”며 “KT 송파타워, 신사역 

멀버리힐스 복합건물 등에 알파에

너웍스의 BIPV 모듈이 사용됐으며, 

올해 준공 예정인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강남역 뉴욕제과 부지에 

신축 중인 오퍼스407빌딩에도 알파

에너웍스 BIPV 제품이 적용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알파에너웍스는 최근 ‘문

화재안내판’ BIPV 설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야간에

도 문화재안내판을 볼 수 있도록 

BIPV 모듈을 설치하는 데 손을 맞

잡은 것이다.

BIPV가 건물 신재생에너지 건축

자재로 각광받으며 공동주택을 짓

는 국내 대기업과의 협의도 활발하

다. 정부의 BIPV 활성화 정책에 따

라 아파트 BIPV 적용을 위해 신공

장을 방문하는 등 컬러 BIPV 원천

기술을 가진 알파에너웍스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안현진 대표는 “BIPV가 활성화되

려면 무엇보다 건축물 계획단계에

서부터 건축사분들과의 협업이 필

수다. 그만큼 앞으로 대한건축사협

회 회원분들에게 홍보를 적극 추진

하고, 고효율 컬러 BIPV 상용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빠르게 확대되는 제로에

너지 건축물 정책을 선도해 나가고

자 한다“고 말했다.

장영호 기자

주목! 이 기업 - ‘맞춤형 BIPV 1위 업체’, 알파에너웍스

알파에너웍스의 BIPV가 적용된 서울 신사역 멀버리힐스(설계 =주. 건테크 건축사사무소)

알파에너웍스 

안현진 대표

품질과 내구성, 

디자인 구현 능력 뛰어나

KT 송파타워, 

신사역 멀버리힐스 

복합건물 비롯해

준공 예정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강남역 뉴욕제과 부지에 

신축 중인 ‘오퍼스407’에도 

BIPV 사용

고효율·자유자재 색 구현으로 건물 외관 심미성 높여 주목

안현진 대표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발맞춰 제로에너지 선도”

서울시, 한강변 제2세종문화회관·서울링 등 

명소 마련…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

한강을 따라 서울링과 제2세종문화

회관 등 명소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한강을 새롭게 바꾸는 한강 르네상스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

로젝트 추진 계획에 따르면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

는 한강 등 4대 핵심전략, 55개 사업

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07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한

강 곳곳을 명소화해 시민 누구나 문

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다.

우선 상암에는 서울링(대관람차)

을, 여의도에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한다. 이밖에 전망가든, 노을 명

소, 자전거도로변 명소, 감성조망 명

소 등도 한강 곳곳에 조성한다.

한강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

수단을 다양화 한다. 항만시설인 마

리나를 권역별로 설치하고, 기존 수

상교통과 도심항공교통(UAM), 곤돌

라 등을 연계 운용한다.

또 서울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도

록 수상 산책로와, 잠수교를 오는 

2026년까지 전면 보행화해 영화나 소

규모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선유도에는 ‘순

환형 보행잔교’를 조성하고, 노들아

트브릿지, 서울숲 컬처브릿지도 2025

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한강변 핵심 

거점에는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해 

한경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을 복합 

활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용도구역

이나 높이제한 등 규제를 최소화해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활력 있

는 도시공간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혁신구역은 기존 도시계획 체

계를 벗어나 도시·건축의 용도 제한

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서

울시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한강

과 연계된 종합개발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강변 주거지는 재건축에 

대한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 계획이다. 아파트단지와 한강을 

녹색 보행동선으로 연결하고, 저층부

에 상업·업무 등 복합용도를 유도해 

한강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한다. 35

층 이하, 한강변 주동 15층 등 경직

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스카이라인

은 다양화하고, 특화 디자인으로 경

관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박관희 기자

도시혁신구역 적용으로 용도구역이나 높이제한 최소화

도심항공교통과 마리나, 곤돌라 설치해 접근성 향상

한강변 주거단지

한강 르네상스 2.0 추진으로

한강 곳곳 명소화

창의적 도시공간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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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상반기 중 디자인 

공모…先 디자인 후 사업계획 방식 결정

서울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이 건립된다. 당초 건립예정지였던 문

래동 대비 약 1.8배 규모로 건축계획

이 수립되며, 2,000석 규모의 대공연장, 

400석 규모의 소공연장과 편의시설, 

문화교육시설 등이 함께 구성된다.

서울시는 용산과 연계해 국제금융·

업무 중심지로 발돋움한 여의도의 위

상변화에 발맞춰, 단순 근린공원 기

능에 머물던 여의도공원을 세계적인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한다고 밝혔

다. 공원 내에는 수변랜드마크 ‘제2세

종문화회관’이 건립된다.

도심문화공원은 풍부한 녹지와 오

픈스페이스를 보유한 공원을 말하며, 

세계적인 사례로 시카고 밀레니엄 파

크와 뉴욕 브라이언트 파크가 있다.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의 경우 미국 

중서부 최고 관광명소로서 도시 이미

지를 상승시켜 연 2,500만 명이 방문

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3월 18일 함부르크

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시설인 ‘엘프필

하모니’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의도공

원 재구조화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 시

장은 혁신적인 건축미와 다양한 공연

장으로 재탄생한 ‘엘프필하모니’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여의도

공원 내 제2세종문화회관을 수변 랜

드마크로 만드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

어를 적극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동·서는 물론 주변지역과 단

절돼 공간적 위상 저하를 초래했던 

여의도공원을 도심문화공원으로 재

편한다. 단기적으로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여의도공원을 수변 국제금융

도심에 맞는 도심문화공원으로 리모

델링하고, 동서 여의도와 주변지역과 

연결하는 장기사업에 대해 상반기 중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당초 문래동 구유지에 건립 예정이

었던 제2세종문화회관도 여의도공원

에 건립한다. 문래동 구유지 대지가 

협소하다는 문제점을 반영하고, 서남

권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 조성의 필

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도시건축 디자인 향상을 위해 선 

디자인, 후 사업계획을 통한 디자인 

우선 행정 시스템 전환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상반기 중 여의도공원 제2

세종문화회관의 디자인을 공모한다.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

우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우선 확정하고 적정사업비

를 책정하게 하는데 제2세종문화회관

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관희 기자

디자인 혁신으로 한강 수변 랜드마크 조성

서울 내 대학·병원 용적률 완화…증축 길 열렸다

서울 시내 대학과 병원 등 공공시

설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가 빠르면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

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

해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본

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말 시가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

계획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시는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

는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해 용적률 

상한을 없애고,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

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혁신성장구역의 세부적인 

시설기준 및 절차 등을 담아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대한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7월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대학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만큼 

증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제

도적용을 통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

에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의 

용적률 완화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별

도로 정해 관리해 왔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도 

없앤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관리하

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경

관성 검토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에 대한 정교한 관리가 가

능하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

설은 3층(12미터)이하를 원칙으로 일

부 시설은 최고 7층(28미터)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28미터) 이상도 가능해진다.

높이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완화된

다. 기존에는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

증축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

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

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

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

이 가능하다. 

박관희 기자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상반기 내 법적근거 마련

대학·종합병원 용적률 1.2배 완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높이 관리 유연화

서울시, 비욘드 조닝 실현 첫 발…연내 

공간혁신구역 선정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가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의 실

현을 위해 이달 관련 용역을 착수한

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연한 도시계

획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용도 도입

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기능이 혼

합된 미래공간을 창출하겠다는 방침

이다.

비욘드 조닝은 미

래 융복합 시대에 맞

는 새로운 서울형 도

시계획체계로 제시된 

개념이다. 현재의 용

도지역제는 도시 공

간(땅, 지역)의 기능

이 중복되지 않도록 

업무·상업·주거·녹지 

등 각종 도시활동에 

대한 공간적 배치와 

수요를 구분하고 있

다.

하지만 과거와 달

리 점차 공간 기능이 

융복합되는 추세에서 근무시간과 업

무공간의 다양화, 여가문화 향유 증

대 등 급변하는 다양한 생활양식을 

수용하기엔 현 용도지역제로는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7월 용산정

비창 일대에 비욘드 조닝을 적용, 용

적률 1500%의 초고밀 개발 추진 계

획과 더불어 싱가포르 해외 출장 중 

세운지구에 비욘드 조닝 적용 가능성

을 언급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월 기존 도시 

틀을 벗어난 유연한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착수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수립 발표했다. 시는 중

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서울 여건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

도가 마련될 수 있도

록 ‘공간혁신구역 선

정 기준 및 가이드라

인’을 구체적으로 마

련할 예정이다.

우선 공간혁신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연내 선정해 내년에

는 구역 지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공간혁

신구역 중 도시혁신

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의 지정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

로 구역 지정 위치·계획 내용 등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

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 변화와 새로

운 공간수요에 대응해 도시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형 도시

관리체계와 단계적 실현화 방안을 검

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관희 기자

2024년 구역 지정 추진,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 시작

건축계 뉴스

건축용 파티클보드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목조건축 확대 기대”

건축용 목재인 파트클보드에 해당

하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부속서 7의 내용이 대폭 개정된다. 

산업계 동향과 기술 현황을 반영한 

결과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지속가능

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목재제

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국

립산림과학원 고시 ‘목재제품의 규격

과 품질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국

민의견 수렴을 위해 행정예고를 관보

에 게재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2)과 

‘난연 3급’(난연3), ‘보통’을 ‘준불연’

과 ‘난연’으로 변경하고 파티클보드 

종류에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추가하

고,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이 신설됐다.

더불어 파티클보드의 난연성 표시

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등 품

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하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

에서 제외해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

제를 개선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파티클보드를 

건축의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목조건축에서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표준(ISO)에서

도 이런 상황을 고려 ISO 16894에서 

구조용 파티클보드와 유사한 제품으

로 건축용에 사용하는 OSB에 대해 

LB-MR로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유선화 산림과학원 연구관은 “국민

의 안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학

적 근거에 기반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목재제품과 목조

건축시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

했다. 

박관희 기자

국립산림과학원, 파티클보드 종류에 구조용 파트클보드 추가

파티클보드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자료=서울특별시

▶ 삼육서울병원(안)

건축계획 기정 변경
대지면적 33,799.14㎡ 33,799.17㎡

건축면적 8,119.11㎡ 11,932.72㎡

건폐율 24.02% 35.30%

연면적 19,262.97㎡ 38,316.21㎡

용적률 56.99% 113.36%

오세훈 시장,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 

‘비욘드 조닝’ 

필요성 강조 

수변 랜드마크 

제2세종문화회관

당초보다 규모 확대하고

편의시설 등 함께 구성

여의도 공원은 

국제금융 업무 중심지인

위상에 맞게

도심문화공원으로 리모델링 

대한건축사협회 ‘제13차 건축자재 추천’ 공람 진행   

대한건축사협회가 제13차 건축자재 

추천 공람을 진행한다. 대한건축사협

회는 건축 전문가 그룹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수 건축자재

를 발굴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

축물의 질적 향상과 건축 산업 발전

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지난 3월 20

일 발표된 제13차 건축자재 추천 목

록은 심사를 거쳐 26개 사의 30개 품

목이 선정됐다. 건축자재 추천 목록

은 누리집(www.kira.or.kr)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조아라 기자



12 2023년 3월 22일

최고급 미끄럼방지 바닥재, 피쳐플로어링 

기존 바닥 철거없이

바로 시공!
빠른 경화시간으로

다음날 사용가능!

상담문의 : (02)461-3000 www.FFR.co.kr

적용처 주방/화장실/샤워실/수영장/보행로 (호텔, 병원, 식당, 단체급식소, 레스토랑, 복지시설 등)

대표시공처 KT/Naver/POSCO/CJ/국방부/교육청/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농협/축협/법무부/두산중공업/63빌딩/롯데월드/한

화리조트/경기도의료원/서울대공원/서울메트로/충남대병원/충북대병원/적십자병원/SK하이닉스/한화/한국수력원자력/한국철

도공사/정부청사/시도청사/전국초중고등학교 외 다수

조달물품식별번호 2386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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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 뉴스

공공·민간 건축 수주액 모두 감소…주택

인허가도 줄어 향후 경기침체 전망 이어져

1월 국내 공공 건설수주액이 전년 

동월대비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민간 부문에서는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34.9%가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민간 건축의 실적 

감소가 두드러진 결과다. 대한건설협

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월 월간

건설경제동향 보고서를 지난 3월 7일 

발표했다. 민간 건축 수주의 감소와 

선행 지표인 주택 인허가 현황은 꾸

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에

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

망되는 이유다. 2022년 11월 8.7% 감

소했던 주택인허가는 2022년 12월 

43.7%가 줄었다. 2023년 1월에는 

45.9%가 감소했다. 다만 경기침체에 

따른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선될 가능

성이 점쳐진다.

1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21,425호로 전년 동기(39,614호) 대비 

45.9% 감소했다. 수도권은 5,259호로 

전년 동기 대비 65.3% 줄었고, 지방

은 16,166호로 전년 동기 대비 33.9%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주택 미분양

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5,359

호로 집계됐다. 전월(68,148호) 대비 

10.6%(7,211호)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

로는 수도권이 전월 대비 10.7% 늘어

난 12,257호, 지방은 전월 대비 10.6% 

증가한 63,102호로 나타났다. 1월 준

공 후 미분양은 7,546호로 전월 대비 

0.4% 늘어났다.	 조아라 기자

건축 수주액·인허가 현황 줄어든 반면 주택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증가 

정부,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 조기 집행 기조

한글라스, 더블로이유리 에버라이트 

SKS142II로 단열과 실버 색상 모두 잡아

최근 지역 랜드마크를 자처하는 건

물들은 건축물의 생동감을 더하기 위

해 차별화된 건축용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현대건축의 디자인 특징을 만

족시키며, 특별한 외관 연출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다만 건축용 유리는 

높은 단열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만족

해야 한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경제

성도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국내 최초로 

판유리 생산을 시작해 우리나라 유리

산업을 선도해 온 한글라스가 기존 

색상과 차별화된 새로운 컬러를 적용

해 소비자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

다. 이번에 출시된 SKS142II는 특수 

나노 코팅 기술을 적용, 투과와 반사 

색상 모두 뉴트럴한 실버 색상을 구

현하고 있다. 투과색상에서 약간 초

록빛이 도는 기존 실버 색상 더블로

이유리의 특성이자 한계를 돌파한 사

례이다. 특별히 기존 더블로이유리보

다 향상된 단열성능으로 26mm 아르

곤 복층유리 기준 열관류율 0.99W/

m2K을 기록했다. 국내 출시한 더블

로이유리 중 가장 낮을 열관류율(공

기층 16mm 아르곤 가스 적용 시)을 

확보한 셈이다. 한글라스 관계자는 

“건축용 유리의 색상 트렌드가 그레

이·실버로 요약되면서 관련 로이유리 

제품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며 “그럼에도 우수한 단열 성능은 물

론 뉴트럴한 실버색상을 구현한 에버

라이트 SKS142II가 시장으로부터 차

별화된 제품임을 인정받고 있어, 본

격적인 시장선점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관희 기자

열관류율 0.99W/m2K로 더블로이 중 최고 단열성능

자재 & 테크 프리즘

더블로이유리 중 최고 단열성능을 확보한 

에버라이트 SKS142II

프리츠커상, 건축의 사회적 기능과 예술적 가치까지 전달해야

프리츠커상의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는 ‘공정성’과 ‘개방성’으로 알

려졌다. 공간적 속성이 강한 건축물

에서 공정과 개방의 요소를 찾다보

니 최근에는 사회적 건축 프로젝트

에 참여한 건축사가 상을 받아왔다. 

지난해 수상자인 프란시스 케레는 

고향인 부르키나파소에서 흔한 흙과 

나무를 주재료로 삼아 학교, 도서관 

등 공공 건축물을 지어 지역 사회에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프란시스 케레 이전에도 사회적 

건축을 지향해 온 건축사들이 수상

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6년 수상자인 칠레의 아레한드

로 아라베냐를 두고 프리츠커상 심

사위원은 “글로벌 주택 위기에 대응

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위해 싸우

는 그의 장기적인 노력은 사회 참여

적인 건축사의 부활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7년에는 스페인 로컬에서 

주로 활동해온 RCR(라파엘아란다, 

카르메 피헴, 라몬 빌랄타)을 수상자

로 선정했다. 지역적이고 보편적인 

건물과 장소를 만드는 접근 방식에

서 차별적인 성과를 이뤘다는 점에

서다. 인도 건축사인 발크리 슈나는 

2018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는데, 그

의 작품을 두고 인도의 사회·경제·환

경적 차원을 두루 고려하는 등 실질

적인 공헌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사회 참여적인 건축사를 잇달아 

수상자로 선정한 것을 두고 프리츠

커상을 운영해 온 하얏트 재단의 변

화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유명 스타 

건축사 위주로 상을 줬다는 비판에

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그간의 행보와 달리 금년도 프리

츠커상은 영국의 건축사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받았다. 치퍼필드는 건

축의 사회 참여적 역할을 강조하면

서도 개인의 건축 미학을 작품에 

담아온 건축사다. 프리츠커상 심사

위원은 그를 일컬어 “역사와 문화

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면서 기존 

건축 환경과 자연 환경을 존중하는 

건축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번 수상을 두고 ‘개인의 건축 미학

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 것’이라

는 의견을 보탰다. 

그동안 치퍼필드는 박물관, 미술

관, 검찰청, 상업 건축 등 건축의 기

능적인 특징이 강조된 설계를 다수 

맡았다. 그러면서도 역사적 통찰력

을 바탕으로 각 지역마다 고유한 

건축 언어를 본인만의 일관된 미적 

표현으로 담아냈다. 그의 건축 언어

가 ‘기본 설계 원칙과의 일관성 및 

현지 문화에 대한 유연한 균형을 

유지한다’는 평을 받는 이유다. 

치퍼필드도 “디자인은 색상과 모

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질문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엄격

한 과정"이라며 "그 과정을 견딜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과

정에서 만든 성과가 있다면 어떤 

길을 가도 상관없다”라고 자신의 

건축관에 대해 말한다. 

로마시대의 아키텍트 비트루비우

스는 건축의 본질을 견고함

(firmness), 유용함(commodity), 아

름다움(delight)이라고 명명했다. 건

축계의 불문율처럼 통용되는 이 본

질을 이어가고자 프리츠커상 수상 

메달에도 이 세 단어가 양각돼 있

다. 견고함과 유용함을 넘어 예술작

품으로서 건축이 조망받기 바라는 

의미를 담아서다. 인류의 건축 환경

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건축사를 

선정하는 프리츠커상이 건축의 기능

을 넘어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작

품을 선보이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조아라 기자

VIEW - THE PRITZKER ARCHITECTURE PRIZE

프리츠커상 수상 메달에는 건축의 본질인 ‘견고함(firmness), 유용함(commodity), 아름

다움(delight)’ 세 단어가 양각돼 있다.

‘존중과 절제된 건축 언어’ 데이비드 치퍼필드 금년도 프리츠커상 받아 

건축사의 건축 미학도 중요 평가 요소가 되었다는 긍정적 목소리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5월 1일까지 입법예고…①주차장 경사로 완화

구간 도입 ②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

주차장 경사로에서 운전자 시야가 

제한돼 발생하는 보행자·차량사고 예

방과 차량 하부 충격으로 인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완화경사구간 설

치기준’이 도입된다. 또 주차장 출입

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이 신설되

며,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

장의 내변반경 기준이 적용되는 곡선 

부분은 ‘경사로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1일 이 같은 내

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

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체 하부에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차량 

하부 충격에 따른 배터리 화재 발생

의 위험성을 줄이고, 주차장 경보장

치 설치 의무에 관한 세부 규정이 미

비하여, 이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이 경사로 곡선부

분에 한정해 적용된다. 과거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해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초래된 바 있다. 1979년 주차장법 시행

규칙이 제정된 이후 주차장 차로 내변

반경 기준이 경사로에만 적용됐음에

도, 법제처가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법을 법대로’만 해석

했기 때문이다. 당시 대한건축사협회

는 별다른 문제 없이 37년간 지속된 

사항을 법제처가 조항의 문구만을 기

준으로 판단해 해석한 것이므로 조속

한 개정이 필요함을 건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전기차 하부 부딪힘 방지”

▶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
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
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
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
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
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
----------------------------------
-----------------.
1.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
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
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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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건축사회, 

정기총회 앞서 대의원 간담회 개최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대의원들이 대

한건축사협회 및 부산광역시건축사

회 제57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감사선출, 사업계획 

등 중요한 현안들이 다뤄지는 만큼 

정기총회 전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20일 부산시건축사회관 3층에서 안건 

관련 토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부

산시건축사회 정기총회는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부산·울산광역시건축사회, 

우수건축사회 단체표창 수상

부산·울산광역시건축사회가 2월 23일 

열린 대한건축사협회 제57회 정기총

회에서 우수건축사회로 선정돼 단체

표창을 수여받았다.

우수 시·도건축사회를 대상으로 수여

하는 ‘대한건축사협회 단체표창’에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에 이어 부

산·울산건축사회가 우수건축사회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모범지역건축

사회로는 경남 창원·서울 성동구·강

원 춘천·충북 청주 지역건축사회가 

호명됐다.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을 대상으로 하는 ‘시·도건축사회별 

회원공로상’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

다. 부산시건축사회에서는 김창길, 박

재희, 송세길 건축사가 이름을 올렸

고, 울산·경남건축사회에서는 각각 

안성규, 정일현 건축사가 공로상을 

수여받았다. 부산시건축사회 직전회

장이자 현 김경만 본협 부회장은 대

한건축사협회 퇴임임원 공로장을 수

여받았다.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제26회 정기총회 개최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3월 22일 울산

시티컨벤션 안다미로에서 제26회 정

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석정훈 본협회 회장, 

김재록 특임부회장, 방재원 부회장, 

김재석 이사가, 시도건축사회에서는 

최진태 부산시건축사회장, 석한수 대

구시건축사회장, 김승태 세종시건축

사회장,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장, 이

재철 경북건축사회장, 오공환 경남건

축사회장이 참석했다. 울산시에서는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문석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찬 건설

주택국장, 김영길 중구청장, 서동욱 

남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김원효 회장은 “울산시건축사회는 개

발행위 감리비 산정, 허가권자지정 

감리비 입금방식 개선 등 회원들의 

권익보호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최

선을 다하고 있다”며 “울산건축사회

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지금처럼 늘 

관심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시

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제9회 정기총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는 지난 3월 

15일 세종 조치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대공연장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

했다. 이날 총회는 김승태 세종시건

축사회장과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협 석정훈 회장, 이근희·김

용각·이미자 이사, 김재록 서울시건

축사회장, 박태식 대전건축사회장, 정

내수 경기도건축사회장, 정광영 충남

건축사회장을 비롯해 신우식 건축사

공제조합 이사장, 이준배 세종시 경

제부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예산결

산특별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부위

원장,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 등

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정기총회의 안건은 2022년 수지

결산(안)을 포함해 4개의 안건이 상

정돼 원안 승인됐으며, 총회 후 건축

사실무교육(김웅회 강사)과 만찬이 

이어졌다.

 

경기도건축사회, 

제57회 정기총회 개최

경기도건축사회는 3월 16일 경기도경

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제57회 정

기총회, 제41회 경기도건축사복지회 

정기총회, 제20기 (주)경기도건축사

복지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총회에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장, 김재록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장, 정

광영 충청남도건축사회장, 신우식 건

축사공제조합 이사장과 경기도건축

사회 회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내수 회장은 “의무가입으로 인해 

회원 입회, 대의원 선출방법, 지역교

부금 문제 등의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건축사회, 

제56회 정기총회 개최

강원도건축사회는 3월 16일 춘천 스

카이컨벤션 2층 컨벤션홀에서 ‘제56

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3년 만

에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규모

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는 내빈, 

역대회장, 회원 등 220여명이 참석

했다. 

이날 상정된 4개 의안 중 3개 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4호 의

안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은 신임

감사에 대한 후보자 등록이 없어 당

일 유은선 후보(건축사사무소 조양)

를 추천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대

의원은 4인(김창기, 이원기, 서형석, 

최부귀)이 연임, 5인(이호준, 엄영철, 

유완종, 김홍기, 김용기)이 신임 대의

원으로 선출됐으며 나머지 4인은 회

장에게 위임했다.   

전영석 강원도건축사회장은 개회사

에서 “건축경기 침체로 감리 건이 감

소해 경조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도회와 경조회를 통합 운영

하기로 사업계획(안)을 편성했다”며 

“총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 회원에게 신뢰받는 강원도건

축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했다. 

한편 개막식에서는 강원도지사 표창, 

강원도교육감 표창, 본협회 공로패, 

도회장 공로패 및 감사패 시상식이 

이뤄졌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제57회 정기총회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는 3월 22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대연회장

(GRAND HALL)에서 본협회 석정

훈 회장, 건축사공제조합 신우식 이

사장, 홍문표 국회의원, 도의회 김기

서 건설소방위원장, 충남건축사회 회

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7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기총회 주요안건으로는 ▲예·결산 

승인 ▲의무가입으로 인한 회칙개정 

▲회원과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안건 등을 승인했

다. 정광영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건축사는 인간의 기본요건인 의·식·

주 중에 하나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가 인정한 건축전문가로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쾌적한 

거주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

난시에는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충실

히 해오고 있다”고 소개하며 “설계·

감리만 하는 전문가단체에서 벗어나 

도시, 주거, 환경 등 각 분야의 정책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

는 도정의 동반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건축사회, 

제57회 정기총회 개최

전라남도건축사회 제57회 정기총회가 

지난 3월 8일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컨벤션 홀에서 열렸다. 한형민 전라

남도건축사회장을 비롯해 본협 석정

훈 회장과 정명철 이사, 김재록 서울

시건축사회장, 정내수 경기도건축사

회장, 정인채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 

정영수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과장 등

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전라남도건축사회 한형민 회장) ▲

격려사(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 

▲내빈축사(전남도지사 축사/전라남

도 건축개발과 정영수과장 대독) ▲

본협 공로상 수여(대한건축사협회장, 

1명) ▲퇴임임원 공로패 수여(전라남

도건축사회장, 5명) ▲유공공무원 감

사패 수여(전라남도건축사회장, 12명) 

순으로 총회가 진행됐다. 이어 2022년

도 주요업무와 회계연도 결산감사 보

고가 있었으며 회칙 개정 및 2022년

도 일반·특별회계 수지결산서와 수지

예산안 승인,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건 

등이 부의안건으로 다뤄졌다.

경상북도건축사회, 

제57회 정기총회 개최 

경상북도건축사회는 3월 17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 컨벤션홀에서 제57

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정부 방역

지침 완화로 3년 만에 전 회원이 모

인 대면총회로 개최된 이날 정기총회

에는 석정훈 본협회 회장·이사 및 경

상북도 건축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회에서는 회원권익 보호와 협회발

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과 의견들이 

제시됐고, 이재철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은 “경북 내 건축사들이 단합하

여 건실한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했다.

수원지역건축사회, 

제36회 정기총회 개최

경기도건축사회 수원지역건축사회는 

3월 10일 수원 라메르아이에서 제36

회 정기총회 및 제16회 수원지역건축

사복지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장,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시 김

종호, 김찬식, 박종만, 정상훈 사무관

과 함께 수원지역건축사회원 10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1부 행사에서는 수원시 건축문화발전

과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노력한 조

병순 건축사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으

며, 2부에서는 임차해 사용 중인 수원

지역건축사회관을 경기도로부터 구입

해 등기를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져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  

편집팀  

※ �지면 관계상 게재하지 못한 기사는 차기 호에 
보도됩니다.

건축사 광장

사진=경기도건축사회

사진=경기도건축사회

2023년도 현재 관리받고 있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방법에 대해 아래

와 같이 알려드리니, 경력관리비를 납부하시고 효과적인 경력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관리 납부방법 

 ㅇ 온라인 : 건설기술인 인터넷경력신고 홈페이지(work.kira.or.kr)

 건설기술인 인터넷증명발급 홈페이지(cert.kira.or.kr)

 ㅇ 오프라인 : 본 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통한 납부

□ 미납자에 대한 제재

2012년도 이전의 연회비를 미납하였거나, 정기관리자 관리비를 미납하는 경우

 ㅇ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및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ㅇ 타 수탁기관 이관 및 경력수정, 경정 불가

□ 담당자 및 문의처

 ㅇ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 02-3415-6842~8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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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전 구형왕릉(山淸 傳 仇衡王陵)

가락국의 마지막왕 구형왕의 능은 산청군 금서면 화

계리 산16에 자리잡고 있다. 지리산 상봉에서 불과 50

리 정도의 거리에 있는 왕산(王山) 아래 능소(陵所)라

고 불리는 곳이다. 지리산 깊은 계곡 마천에서 흘러 

내려온 임천(臨川) 옆 덕양전(德讓殿)이 구형왕릉 입

구다. 이곳에서 산 쪽으로 1km쯤 올라가면 구형왕릉

이 나온다.

가야 10대 임금인 구형왕의 무덤으로 전해지고 있는 돌

무덤으로, 왕릉이라는 근거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전 구

형왕릉으로 불리었다. 앞에 전(傳)자가 붙은 이유는 그

의 능이라는 확증이 없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무덤을 둘러싸고 종래에는 석탑이라는 설과 왕릉이

라는 2가지 설이 있었다. 이것을 탑으로 보는 이유는 이

와 비슷한 것이 안동과 의성지방에 분포하고 있는데 근

거를 두고 있다. 왕릉이라는 근거는 ‘동국여지승람’, ‘산

음현 산천조’에 ‘현의 40리 산중에 돌로 쌓은 구룡이 있

는데 4면에 모두 층급이 있고 세속에는 왕릉이라 전한

다’라는 기록이 있다. 일반무덤과는 달리 경사진 언덕의 

중간에 총높이 7.15m의 기단식 석단을 이루고 있다. 앞

에서 보면 7단이고 뒷면은 비탈진 경사를 그대로 이용

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평지의 피라미드식 층단을 만든 

것과는 차이가 있다. 무덤의 정상은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돌무덤의 중앙에는 ‘가락국양왕릉’이라고 쓰인 비

석이 있고 그 앞에 석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세

운 시설물이다.

조선 정조 17년(1793)에는 왕산사에서 전해오던 나무상

자에서 발견된 구형왕과 왕비의 초상화, 옷, 활 등을 보

존하기 위해 ‘덕양전’이라는 전각을 짓고, 오늘날까지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1971년 2월 9일 대한

민국의 사적 제214호 전구형왕릉으로 지정되었으나, 

2011년 현재의 명칭인 산청 전 구형왕릉(山淸 傳 仇衡

王陵)으로 변경되었다.

가락국 마지막 왕의 무덤

김해 수로왕릉 숭선전(崇善殿)의 신도비문(神道碑文)에

는 ‘신라가 강성하여 자주 침노하였으므로 구형왕이 백

성이 많이 죽는 것과 또한 자신의 세대에 나라가 망했

다는 소리를 남길 수 없다하여 아우에게 왕위를 넘기고 

태자, 비(妃), 빈(嬪)을 거느리고 방장산(方丈山:지리산)

의 태자궁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홍의영의 ‘왕산심릉기

(王山尋陵記)’에는 ‘방장산 동쪽 기슭에 산과 절이 있고 

그 위쪽에 왕대(王臺)가 있으며 아래쪽에 왕릉이 있으

므로 왕산(王山)이라 하고 능묘를 수호하는 절을 왕산

사(王山寺)라 한다. 이 절은 왕의 수정궁(水晶宮)이다. 

왕은 가락국 제10대 구형왕인데 신라에게 멸망하자 이

곳으로 와 살다가 세상을 떠났으므로 장사지냈다’고 했

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구전으로 내려올 뿐 기

록이 없어 사실로 증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신라에 나라를 넘겨준 가락국의 마지막 왕 구형왕(仇衡

王)은 별궁인 산청의 지리산 수정궁(水晶宮)에서 나라 

잃은 설움에 눈물로 나날을 보내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라를 보전하지 못한 내가 어찌 흙 속에 묻힐 수 있

으랴. 차라리 돌 속에 들어가서라도 가야 백성을 지키

겠노라.’ 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라를 넘겨줬기 때문

에 양왕(讓王)이라 일컫고 스스로 심산유곡에 묻히기를 

원했던 구형왕은 자신의 한(恨)을 외진 산골에 돌무덤

으로 남긴 것이다. 6가야의 맹주로서 고구려 신라 백제

와 함께 4국시대를 열어가며 찬란한 가야문화를 꽃피웠

던 가락국은 주변 열강들의 세력다툼 속에 국운을 잃고 

그만 신라에 나라를 내주고 말았다. 수로왕이 나라를 

세운지 490년 만의 일이다.

그 후 가야제국(伽倻諸國)은 차례로 신라에 병합돼 서

기 562년 대가야의 멸망을 끝으로 520년의 가야 역사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만다. 

밀양에서 양국(讓國)의 절차를 마친 구형왕은 왕자와 

왕비 그리고 신하들을 거느리고 지품천현(知品川懸:지

금의 산청) 지리산으로 떠날 때 신라는 구형왕을 상등

으로 대우하고 가락국 전체를 식읍으로 삼게 했으나 이

를 뿌리치고 산청 왕산의 수정궁에 은거하다 5년 후 세

상을 떠났다.

능 아래쪽 1㎞ 지점에는 구형왕과 왕후의 위패를 모시

고 제사 지내는 사당인 덕양전(德讓殿)이 있다. 여기서 

김수로왕의 후손인 김해김씨 문중은 구형왕과 왕후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향례와 삭망향화를 드린다. 향화는 

한때 전화로 중단되었다가 1798년 왕릉아래 능침을 짓

고 다시 향례를 올린 뒤 계속되고 있다.

[출처 : 문화재청]

주소 :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16-1

가락국 마지막 왕의 무덤, 구형왕릉(仇衡王陵)

글·사진=김진섭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온

구형왕릉

목목조조건건축축  산산책책
이동흡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객원교수

heub2575@gmail.com

건축물의 탄소배출량 감소 ⑦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풀어야 할 탄소중립

현재 전 세계 건물의 바닥 면적은 

약 2,230억 제곱미터이고, 글로벌 탄

소 발자국의 약 40%를 건물이 차지

하고 있다. 2060년이 되면 이 수치는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된다. 향

후 40년 동안 세계 건설의 예상되는 

성장은 34일마다 뉴욕시 전체 탄소 

발자국이 하나씩 늘어나는 정도이

다.1)

그동안 건축은 건

물의 에너지 효율성

을 높이는 데 주력

해 왔다. 에너지 효

율이 높아지면 환경

도 저절로 좋아진다

는 착각의 늪에 빠

져 있었다. 이 착각

은  체 화 탄 소

(embodied carbon)

를 배출량으로 간주

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체화탄소는 건물 

건설 과정에서 배출

되는 이산화탄소로, 

재료의 추출, 운반, 

제조 등을 포함한다. 

앞으로 10년 안에 체

화탄소는 건설된 새 

건물의 전체 이산화

탄소 배출량의 74%

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전

문가들은 건축사의 설계와 계획 그리

고 건설 시공을 통해 체화탄소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탄소 중립 표준을 충족하도록 건물 

설계 방법을 변경해야 한다. 미국건

축사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는 이러한 사명을 지원하

기 위해 건축사, 디자인 전문가, 시민

들에게 탄소 중립, 탄력적이고 건강

하면서 공정하고 공평한 건축 환경을 

달성하도록 요청하고 있다.2) 결자해

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최근 대안으로 매스팀버(Mass 

Timber)가 주목받고 있다. 이유로 ①

목재는 생물학적 탄소순환의 반복으

로 얻는 녹색 순환형 재생산의 재료

이므로 탄소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②기존 콘크리트 건물 무게의 5분의 

1 정도로 가볍지만 지진에 강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초공사비도 줄일 수 

있다. ③다른 건설 방법보다 빠르고, 

현장 주변 소음과 폐기물 생성을 줄

여준다. ④화재 안전기준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제 건축 법규

(IBC)에서는 고층 목조 건물을 2021

년 업데이트했다. 매스팀버로 약 18

층에 해당하는 82.2미터의 건물을 지

을 수 있다. 이는 탄소 격리의 진정

한 게임 체인저로 매스팀버의 잠재력

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Markets and 

Markets™가 발표한 시장 조사3)에 

따르면 전 세계 CLT 시장은 2021년 

11억 달러에서 2027년 25억 달러로 

매년 14.5%씩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2021년 매스팀

버 보고서4)에서는 

매스팀버 프로젝트

가 2018년 100개 미

만에서 2034년 2만

5,000개 가까이 증가

를 예상한다. 

국내 건물 부문도 

이러한 매스팀버의 

폭증 추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조만간 다가올 매스

팀버의 대량 수요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

이다. 그런데 현재 

매스팀버는 국내 중

소기업 1~2개 공장에

서 소규모로 생산하

고 있다. 그마저 수

입 매스팀버와 경쟁

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한다. 일본

의 경우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소규

모 제재소 3~5개 공장을 조합한 목재 

콤비나트를 통해 CLT나 구조용집성

재(GLT) 제조용 라미나를 공급함으

로 매스팀버 공장과 콤비나트 각각의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다. 그 효과로 

탄소고정 기간을 늘려서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목재의 부가가치 향상과 

임업 종사자의 고용 창출, 국산재의 

안정 공급망 확충과 가격경쟁력의 강

화를 기대하고 있다. 

지역답사수첩은 직접 답사했던 일정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정이 있으시면 대한건축사협회 편집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지역답사수첩

1)  https://blueprintforbetter.org/articles/architectures-carbon-problem
2) https://www.aia.org/landing-pages/6456754-zero-carbon
3) https://www.marketsandmarkets.com/PressReleases/cross-laminated-timber-clt.asp
4) https://www.masstimberreport.com/performance-index

글로벌 탄소발자국의 

40%를 건물이 차지

탄소순환의 반복으로 얻는

메스팀버는 탄소발자국 

남기지 않아

탄소격리의 게임 체인저

메스팀버 시대에 대한 

준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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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보는 세상

어떤 질문

- 시아(SIA)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나는 저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귀가 있다면 들어라

빛이 있다면 들어라

그러나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집으로 갈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계에 있지 않다

이 세계는 텅 비어 있다

그러나 나의 집은

저 사람들 속에 있다

그들은 나를 내버려둔다

나는 혼자서 집으로 갈 것이다

왜냐고?

나는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이 아니니까

- 시아 시집 ‘시를 쓰는 이유’ 리멘워커/ 

  2022년

이 시집은 2022년 8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김제민이 연출한 인공지능 시

극 <파포스>의 1차 자료가 된 ‘시아’의 작

품이다. ‘시아’는 미디어아트 그룹 슬릿스

코프와 AI프론티어 카카오브레인이 만든 

시쓰는 인공지능이다. 일만 편에 가까운 

시를 학습하고 써낸 인공지능 ‘시아’의 

시는 지금 젊은 시인들의 시와 얼핏 구

분하기 힘들 정도다. 역으로, 동시대 어

떤 시인들의 시는 ‘시아’의 시와 많이 닮

았다. ‘시아’가 학습한 일만여 편의 시에 

동시대 시인들의 작품이 많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시는 시인 자신뿐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

인지도. 

<함성호·시인>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상훈 건축사

길 건축사사무소

<경상북도건축사회>

┃발 언 대┃

미래의 1인 

건축사사무소

모두가 인력부족으로 한숨을 쉬고 

있다. 우리 사무소 역시 채용공고를 

올린 지 석 달이 지났으나 실업급여

를 받기위한 지원자 1명이 있을 뿐 

더 이상의 지원자는 없었다. 지방이

다 보니 대학교 졸업생은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대도시로 취업을 나

가기를 희망한다. 때문에 지역 소도

시에 남아 취업해 일하는 것이 점차 

기피되고 있는 현실이다. 필자 역시 

대도시에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지방

으로 와서 개업을 하였으니 그 마음

을 이해할 수 있다. 젊을 때 청운을 

꿈을 갖고 대도시에 나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게다. 그런데 요즘

은 대도시에서도 인력수급이 문제다. 

이는 건축을 전공하다가 중도에 포기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고, 졸업 후에

는 건축계가 아닌 다른 직종으로 취

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 사무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

던 직원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

고, 개업을 위해 퇴직한 후 줄곧 혼자 

일해 왔다. 관급일은 준비해야 할 서

류와 각종 심의도 많다보니 서류작성

에서부터 송달, 설계도서 작성, 제본, 

납품까지 모든 것이 나의 손을 거쳐

야만 한다. 가끔 날인을 하지 않아 도

장을 가지고 다시 가서 날인을 하거

나, 놓친 서류를 다시 가져다 줄때는 

우체국 집배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일과 중 핸드폰은 쉬는 시

간 없이 계속 울려댄다. 그럴 때는 손

과 머리가 따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를테면 멘붕상태로 손은 일하고 귀

는 멍하게 전화기에 대고 있다.

지치고 피폐해진 몸을 이끌고 집으

로 가면서 기분전환으로 상상을 해 

본다.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AI

챗봇이나 GPT챗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이다. ‘챗봇! 내

일 공공건축심의자료를 제출해야 하

는데 자료를 줄테니 심의자료 PPT 

만들어줘!’, ‘네. 바로 만들어드릴게

요’ 5분 안에 PPT자료 파일이 창에 

뜬다. ‘챗봇! 000건 계약서류 좀 만들

어줘’ ‘네! 금방 됩니다~’, ‘챗봇! 근

생 기획안 잡았는데 실시설계안 좀 

살펴봐줘.’, ‘네! 잠깐 쉬고 오세요~’

라고 하는 상상 말이다.

이런 일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이라 

본다. 직원을 구하지 못해 오매불망 

메일을 쳐다보고 있지 말자. 어차피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온

다. 답도 없는 구인시장에서 목을 메

고 기다리는 것 보다가 차라리 AI기

술이 빨리 발전하기를 기다리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AI기술이 발전되어 

우리의 몸과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올 

때 쯤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치맥한잔 해야지.’라는 기분 좋은 행

복회로를 돌려본다.

가장 좋은 건 후배들이 건강한 건

축 환경에서 성장해 함께 기쁨을 만

끽하는 것임이 틀림없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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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대체

되거나, 또는 철거하여 새로운 개발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고 있

지만, 복원하여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

는 리노베이션은 새로운 건축물을 지

을 때보다 더 많은 도전 과제를 가진

다. 구조적 문제, 건물 내부 레이아웃 

문제, 비용 문제등 예상치 못한 문제

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리노베이션은 목적에 

맞는 새로운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으

로 재탄생 되어 환경 친화적이며, 지

속 가능한 건축 흐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에는 틀림없다.

리노베이션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

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시켜 새로

운 공간으로 창출하는 작업을 의미한

다. 보통 기존 구조물의 재사용과 보

존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 구조, 인테

리어, 설비, 전기등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와 협업하여 진행하게 된다. 이

를 통해 기존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

면서 새로운 기능과 디자인을 부여하

여, 보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으

로 탈바꿈하는 장점을 가진다.

때문에 더 많은 설계와 감리 현장

에서 리노베이션 건축물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침체된 건축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되어

주리라 여긴다. 리노베이션 건축물에 

대한 실무교육을 활성화해 경계를 확

장하는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기존 건축물

을 활용하여 공간의 역사성, 스토리

등 이용가치 제고,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여, 오래된 공공건축물과 학교

건축물에 리노베이션 작업을 통한 공

간 변화를 주는 사명감은 건축사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2023년 패션 트렌드는 녹색과 노랑

등 자연을 기반으로 한 색상이다. 이

러한 색조는 보호와 안정감, 건축물

에는 자연의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흙, 석회암등 재료로 대변되는 듯 하

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재활용 패션 

또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술적 

요소를 접목하여 더욱 편리한 지능적

인 패션이 되어준다.

재활용 패션과 리노베이션 건축물

은 공통점이 많은 듯하다. 지속 가능

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기능과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확

장 되는 것, 다양한 목적으로 진화하

여 효과적인 디자인 요소가 되어지는 

것이 그러하다.

오래된 건축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것은 신축 건축물을 계획해 디자인하

는 것보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이

다. 역사적인 배경과 고유한 특징을 

가미한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여 새로

운 생명을 입혀 건축물을 만드는 과

정은 건축사인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건축 자산을 만드는 터전이 되길 기

대해본다.

건축, 트렌드를 읽다

임현정 건축사

림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국립목포대학교 겸임교수

<전라남도건축사회>

건축과 삶

오필록 필로그 건축사사무소

3월의 함성속으로...

따듯한 봄이 오는 3월의 첫날은 과거 역

사의 아픔을 되새기게 만드는 3.1절 이기

도 합니다.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그 후까지 역사적 

사실이 전시되어 있는 독립기념관은 우

리나라의 건축물 중 가장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 중의 하나입니다. 수

덕사의 대웅전을 본떠 만든 “겨레의집”

을 중심으로 진입부터 긴 동선축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이동선의 초입에는 웅비하

는 새의 날개와 합장하는 손을 형상화한 

높이 51.3m의 “겨레의탑”이 민족기상과 

염원을 상징적 역할로 강한 인상을 줍니

다. 이 탑을 지나면 긴 동선축의 중심 공

간인 “겨레의집”을 배경으로 넓은 광장

의 좌우로 펼쳐진 “태극기한마당”이 나

타납니다. 이곳을 이루는 815개의 태극기

는 우리들의 염원을 담아 겨레의집을 향

해 함성을 지르는 듯합니다.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104년째인 오늘 독립기념관에

서 그 함성소리를 느껴 봅니다.

정익재 건축사 · KN 건축사사무소

포토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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